
국통 73-1-131

I쨌혔짜理論의

~t훌훌의 織-戰略올 홉자훌훌한

廳半흩훨 화훨m方案

1;9Tf3;‘L I 1i ’ ‘ i

; ‘ τ ‘ ’一싼~ι ‘









국통 73-1-131

~t韓의 織-戰略을 觀훌훌한

I짧혔i理論의 韓半島 화훨用方案

1973. 11.





폈훌 山
띠 文

國士純i院長官 貴下

이 報告書를 『北韓의 練i戰略을 敵案한

l따歡理請의 韓半島 適用方案』 의 最終

報告書로 提出합니다

1973. 11. 20

댐f究機關名 : 東國大學校安保陽究所

冊究責任者: 閔 炳 ~





며
디 *-

• 序 論‘ •••••

二 . 1따R敎의 ￡理떻論과 展E뿔훌 ‘”….‘……….,…………‘n……••……••…••••………••……….,….“….“.“………••…..“……….“….“••“…….“………••……….……..…••••………••…….“…••……….……..….“.“……….“…••••………..………••………••………….“……….“……….“….“….“ …….“…….“.

가 • )따tzfa J.몇請의 理請的 基盤 ‘ ‘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… •••••“………..………••………••…….“…….,….“ …….

냐‘ l따R옮敬k理E認면어에I X합반한 共효뚫릎 E짧월의 反파、 …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…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… 14

아 .~敏理論의 *폼末 “ … 0…

三. 범北평짧-합5용괴- 쩌敏or能註 “ ... ‘ ••••••• …·…‘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.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.•••• ’ •••• ‘ ••••••• ‘ ••••.•. 19

가. 찮-原則과 양族공-違 ‘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.•••••• - ‘. ‘ “ ‘ •• , ‘ 2낀I

냐 • ￡짧~-~請짧 :讓훌歡3와cj. f- 。이l 데 올포기 」 ‘………‘•••“. “……….‘….“……….……….“……….……….……….“….“...…….…….“••••“…….‘….…’”………-“………‘”……..…‘..‘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“ •••••“ •••••…‘“….

약 • 統-5찮슴E議찮요와L 현폈§略.t比t 혔했훗 .…….“…………..………’“”…..….“••••……….“………••…………..…….“…….“….“..“…….“………-“………••….“….“...……….“……….“……….“……….………..…‘“...…….

라. 統-方f法윌파파F 각北h 후韓밟의 햄햄i術 “……••……….“…….….

n마]-. it짧it;-양戰짧 l써洛과 j어싫可能住 …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“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…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… …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 … 43

l때펴 • 南北훨짧훈#倫;떤헬u와 l때R敎可E편g.~뾰효 “………•••••••“….“."“………….“……….“…….…………..………..……••….“...“……….‘……….…….…….‘..……………..……….……….“…...“….“…••~ •••……••….“...“………‘“……"…….,

가 • 政i팎염 休休.\꾀5꾀”땐효와L 품族E主E숲릎찮￡￡‘ ‘ ••••…••••“……..………….“………‘“……….“….“….“.‘“……….“……..…………..……….“……….“…‘..…..…….“…………..………..……….…….“…••••…….“……‘..

냐. 따때j北t~灣뭘 j“센젠패패{k섬댄패;넌패패?품페E티ij:악 「대。l 퍼페l 판휴검펴기끼lJ~쉰늠 ~?
마. 南北韓休制오와F 能力t比k행轉훗 .….“…….

E라t. 南 j北U링韓월 t밟융制와 ~했可能性 ‘ .......•••.‘ •..•..•....… …

1i.. 홉續 ( ’fY- 짜고화 어i 으i 한 igC-方꿇 ) …… ‘...................... 6 i’

가 • t퍼페-옳 굉끊않j솥솔h成짜 a i후같서 으의I !tX;값쌓뀔많EE論쉽 .“……….“…….“…….“…….“……….,….“••……‘“……..

냐· r 위로」쑤츄더 」 의 統-方法 ‘ ‘ ‘ … 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•… … 72

마 • r닐￡로 쑤터 」 으l 統一方法 … … …





-‘• f환 꿇뚫



- ‘-、’-‘
’

’
•-



序 論

양

반

정

統-을· 짧함에 있어 統-의 찮本的 쩍훌뾰‘」플 「民族統-J 이 라는

觀채에서 출발하여 隨土的親念으l 固土統一을 셀容하여야 한다- 그

것은 南北이 다갇이 民族統合~} 용흥素플 너무- 많이 간직하고 -있 71

때 운이 여 民族I훤家保存이 라는 始폈的인 끽;첼윤 常{J:하고 었기 해 품

。1 다.

원 례 民條은 民값史i멘 -文化띄 캄뜯物이:여 政治的 分짧現**을 統잠

으! 칩理로 接i또시 키는 떼는 突않!펀 ±껴;가 바로 民폈이기 때 푼이

다. 그렇다연 民族으I r펌 l평월 論짧참이i 있어서는 역사격 • 사회적

性格파 걷#的 설천석 뀔협윤 가지 고 . 史的A로 行슛h 닉윤 렸示하는

1£族±義原理가 「民族統一」 으! 뚫本行행j엽穩포 設定뇌지 않윤 수

없는‘ 것이 다.

民族主義는 R;族史어l 있어 서 지 쯤까지 「월族周家保存」 이 라는 당

族本能的 문제와 分짧으l 政治史촬 統合으! f:한族史로 만쓸어야 한t"-1

는 「民랐:펴家形成」 의 R;族的 실 현 의 欲求쓸 다 같이 充H.시 켜 주

고 있는 行動原웰인 것이다. 불흔 分짧으! 헨태l.t- 統合흐1 J&態가

H~類펀 o 로 냐타났지만 그것이 어떠한 f￠ fi델이듣 향장 ~j값조합흥기-

始源的으로 登랬해 ·았더 것이다.

또한 지금과 갇이 강렉한 「이데올-포기」 性을 內包한 民族分짧 •

固土分짧아기 떠! 뭄에 0) 러 한 쩔念的 分짧읍 超克하고 델챔하는 후I

도 民族±義밖에 없는 것 이다 •

그러 하여 ·本鎬에서는 民族主義릎 「民族핍家保存」 파 「民族띤復形

成」 이라는 形式論理的 차원파 몇質的 차원에 다같이 接木시켜 동Q

**分析파 原￡행문제플 해결하는 方式-융 취하기로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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찰폼 m:存~數理論은 民族統一의 肯定的 촉연.'으로 포아 大原則인 ‘

「民族固家保·存」 이라는 f풍族生存의 本質的 차원에는 適用하지 않았

고 다만 民族띤家形成을 뛰 한 경홍盤으로서 統-接近으l 方式￡로 適

F덤시켜 보았다‘ 그것 은 i{Y.敬理論。I 塵뚫*土육룹 基盤으로 하고 있

기 혜푼이며 分階[최家에서는 r共存」 이라는 채념으l 前提가 成立되

어 야 하기 때 운인 것 이 다 •

더우기 「民族統-J 윤 위해서는 戰황이냐 緊張으l 鏡춤을 포기해

야 한다는 ~族的 欲求7} 있는!폈 f료族원i一은 #制否認이 나 吸i{R方

~에 으l 한 統一E숨이 어 저 는 안되 묘포 服E띄 l쌓f生에 立附]한 民族훤줬으l

1::休로서 g] 民族-을 「統合의 플」 로 설정하여 틸감際환경적 혔因은

。1 플 保隱하는 方向우로 폈앙검方式융 택하였다‘

그리하여 統-의 大평則-알 「각1 .s':. 푸꾀」 의 統一方式￡로 表示랬

고 • 이 大}폈 ft lJ에 立쩌하여 「받 A로 부려」 의 統-方式이 라는 民族

댄家행성윷 위한 r 7.4 뚱떠」 정신을 小原則￡포 삼아 변증법적 IVc

-方式을 提示하였다. 이이l 前쭉·는 버교적 形式論짧的。 1 요， 後者는

몇짧論빨:떠 .戰짧的이 파고 말할 수 있쓸 것이다.

그러면 마음이|저 南北鍵의 統-，쨌 E옵쓸 比較하며 ，그리고 i폐#制간

으 1 1*땀 1 X1}t과 生存能力·융 比較하여 收歡可能性올 提示하고 결촌적

￡로 lf5l敏理論에 의 한 짧一方式의 可能性을 提示해 보기 로 하겠다 •

.
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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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‘ • g없랬짜으} 理꿇짧과 展를휠

가. 收敏理論의 理論的 基盤

냐. 收혔a理論에 對한 共塵國의 反應

다. 收鼓理論의 將來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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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0 !IX數익 理論파 展望

가.I!£敬理論의 理論的基盤

世界文明의 時關를 分짧에저 鉉-에로 흐르고 있다고 볼혜 • 世界

으l 固家群이 各 其 理念파 f本制는 다 르지 만 흙度의 흙힐業1±육로 짧

E훗해 71-는 i웰程허|저 챔효 -좋품이나- 破局윤 避하고 그jZ}，iO共存하기 양

해 ~II際없助괄 積鼠化하려는 ;영향이 냐E-~냐고 있는 컷이다.

이와갇은 固際院助의 환월極化 경향은 -九世紀흐l 遺흉‘안 「固民 l훼

줬의 理想、」 이 받界A의 뇌리써!저 정차 흐려져 잘떼 그 빔포렐

더 빨리하게 휠것도 自明한 멜이다. 그렇다면 힘遊化 짧業단용에

로으1 J.뀔程:에처 Af웹이 政治的익1 §i]줬 텀 的효 다 규ζ和속의 A類 댐

til:릎 더 -펄풍흥챔하꺼l 될띠1 '01:末익 JEL?쉰핸‘;승운 f:itit 되 고 그에 π}~~

새로운 #制 形成。1 시도되지 않읍 것인 71 도 wr定하지는 풋한다.

이 oj _次大戰 後쑤더 E힘際!꿇없1의 우드는 _?L. ln 일 었 았지 만 二?'K. J\.

뿌~~옳 冷戰섭~밟’!블 초극하고 그jZ- ;f[]共存쉰- 유지 하 기 원한 많1際없助의

경향온 더욱 i합鼎되었었마. 이共存과 ~5JJ 흐! 우-도 속에저 끊i 次

大戰後으1 Af펌으l 心理 쫓化는 A類챔til:훗승 願하게 되 었는바 • !띄많의

E깥굉월*土겉:결한 I혜채가는 ξi 休制는 어 떠 한 lfY.행잦 i웰程란 겪 셔 썩-1f~잔

훌훌월*土설플 낚-을· 것 인가 라는 1&說윤 細究한것 이 바로 If)(敬理짧안

것이다.

convergence.KonvergenZ 라는 짧念QI 語源‘을· 보띤 리 닫1 0-1

Convergere로처 ”무엇에 기울어지 다. 정근하다. 한 점에 묘

이다 ν 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. 이 댐語는 원 t~il 自然科풍分됐에서

使댐하던 것이고，幾何켈에서 두선이 한 점에서 캡하는 경우，生4.w

렇에 있어서 生# 或은 比較的 類似한 環境의 i題ffi、 o 로 因하여

F

·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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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기는 各꿇官의 機能이 類it!.뾰을 갖는 경우， 많풍에서 두눈의 홉

*見線이 눈암의 한 첨 o 로 集中하는 경우 등에 쓰이고 있다. 그

러냐 이 廳念01 狂깥現象므l 어느 함珠한 6월相을 說明하71 위해

t.±육科렇에서 特허 經혐걷품者플과 *土율걷품者들어l 의해서 使用되커 시

작한 것은 극허 최끈의 알이다.

이 理論질- 한마다료 말하연 , 現代의 두개으l 什용經濟的#옮u 즉

賢本主義d~制와 it응主義1* ful.l ..{}-o] 에는 相표接近의 짧象이 보이기 시

작한다는 것 으로처 • 두 14;: ftJU는 행在 同-한 技術的 , 삼용的 • 經뽑的

課頭뜰 안고 았고L , 그컷의 져컴決i뀔웰으로서의 宋꿨으l 짧展方 I힘은 반

드시 비슷한 i亂펴어l 오르-러 리는 結짧언 것이다.

이 러 한 同 理i랩이 提示하는 中核은 • 첫 째 I業it i뀔程에 저는 #

옮1/훨異어l 國係 없 。1 生핸 手段으l 기 울-파 짤理l혈 이 脫 「이 데 올로기 」

경 향에 서 케 되 고 t 뜰 씌 ii표협 t폼勳21 썼꽉측化플 검해 서 閒슛월t±용도 그

댐放이 不wH쪼하다는 것 이 며 , 셔l 쩨 異젤休댄IJr;U 의 交流어l 저 優秀休制

에로 人心의 깡찰化가 거운다는 것으로저 現代의 代表的언. 資本主義

와 갚용王，짧라는 이 두개 으I :t±응 jtO度가 어 느 程度익 f흘時 日 의 持

歸G낀언 接i또 i원程주i i훤하여 結局은 이픔바 ” 변-fB 이며 現代!¥J악l

킬겉쫓 1t읍 ν 카 l콰쩍깐다는 것 이 다 •

이 리 하여 宋행的 狂질形成 ( 穩造廳念 ) 의 特徵으로저 의 쩔業캄.용

짤;念까 1m펀장11갚時代 ( n푼 tt짧;念 } 라는 現代의 歷史的 時代廳念이 때

까?웰E;석 71- 깎 fl순깐 깐 fiX. Y.강::: ~;:lcl 피 고있다 s

()j 와갚이 fi'] J11 하;ζ- 이 ζi 끼까 냐 R좁llt1t 펀 킹효;챔土승플 前짧포 한

’첫으로처 , 찮풍산증하l인 擬;念야 그 초기 단계이고. 基盤。l 되며 , 이

基盤위에서 LfX敬理討이 전캐되어 냐칸다. 그러므로 JfZ敬理請의 ·聞

行的익1 面뿐만이 아니라. 그의 짧生중件과 섬;슐的 機能의 把握을

f싼 ‘ 1



위해저는 塵業삼을에 처한 理解가 그 前提카 될 수 밖에 없다.

現代끓業:tl:융라는 짧想은 50 年代 中뚜·期에서 일어냐기 始作하여

織純的익1 짧展을 보게톡1 것￡로써 h음찌에는 대단허 -般的익1 模*쾌

한 資本主義삼율흐J ;;용來f핫。1 었 o 며 짧代의 大企꿇 問題 .A口影騎 ,

大꿨辰짧方품，大꿨팎뿔풍파 감은것이 그 처꼈이었다. 이와같은 科

추 .技術草命이 提합한 지} 포운 텀題뜰‘설- T3얻렛H‘갚lY:.J 恩딩창 J료서 解明

을 해보자는 것이다.

f컬業1±갚 理論 ~.J '1흙初으l 歷史험-갇휴的이 며 1±상캔터~1 익1 接近온

Hans Freyer 의 g뀔洋 f갚界史와 Arnold Gehlen .11 "캘월중的 fl승어l

저효I 갚슴心理뚱的익1 . I펌합 ν 라는 著펀어i 저 비풋펴어 Hans Freyer

으l 짧代詢. Ar n old GehIe n 으l 技術I댐代으l 좁혈 ν 에서 이러한 接XI

이 試!힘51 고 있는 컷 -으포 이 러 한 책-블에저 쓴 수 있는 윗代rR펀

t!:융 ~l ~土증농풍的익!ι f늪義흐I 特徵윌· 평杓하연 다음과 같다. 즉c A

間으l 陳外 , 官짧밟/j!J£化 혹은 道젤化 그러 고 훨뿔삼용의 支때g的줬;求

로서 으! 딛f평G業휩!=t義와 消짧戀:>.K 7i- o1 그것 이 d· • 또한 技術어! f衣차-

여 支웹g받는 웰業짧濟的언 또力의 存在카 였으며 AI해운 거기어1

흙횟템되 고 , 그것은 어 석한 샀육款}종; :11 감용經혐的인 稱i딸와는 5료쏘공I

X용立되 어 있다는 것 이 다 • 불란저 의 *土용字휩·이 며 經행뚱거셜·인 Jean

Fourastie 는 그의 펠:꿇 " 20 세기 의 偉大한 希별 ν 에 서 짧代*土

용에 마찬 技術的 進步와 혔動生뚫刀의 向上에 쳐하여 짧하연서

다꼼-파 같이 f뽑듭설윤 내리 고 였다.

우리는 現在 鍵殺삼육에서 혈할뚫H융로 移行하는 j원鴻期에 싼고

있으며 • 이 週않期는 시l 카치 段 I뿔로 E分된다. 즉 運業化段l웹와

뚫業&장臨段f1합 , 消뿔財超過生꿇段l뿔로 냐누고 있는 것이다. 이 러한

方法論은 이 oj 狼適의 固~經쁨풍의 歷史풍~에 依하여 70 年前이l

·... 9-



試핍펜 經흙段階說올 새로이 F’ aurastie 에 依하여 複活시킨 느낌

이 고 그투l 에 美固의 W.W.Rostow 에 依하여 織承되어 짧展을 보았

다. 또 Harry Q. Johnson에 있어서는 西方測의 몇기l 固家는

。l 체 「富格한 桂용」 로 짧容하였다고 간주한다.

이 새로운 狂융에 있어처는 「大聚이 資本家카 되며」 거기서

解決해야 할 꿇要한 間題는 「좁으! 增大에 따라 일어냐는 需要희

뭘新」 이 라는 컷 이 다 I)

그러냐 이것은 Galbraith 自身은 뚫近에 채로운 「뚫業固家짧」

을 展開하였는데 2) 이에 의하연 新쩔짧휩家는 「工字構造」 의 指혈

먼에저 200 '" 3 00 의 巨大갚갚으l 움직엄에 의하여 支떠g된다는 것이

다. 이 fI字權쉰」 는 줬추과 生꿇物市場월· 전t fIJlj하는 同|예5 어l 政

府 삶 線댐파 緊密딴 찮持로써 擬能한다- 또한 한편￡로는 多少

뺑立的선 「敎렵‘펴， 科Eti횡;.~감 f혐」 이 그 影響JJ 을 랬化하고 • 그닫은

어느 程度까지는 j휴장f 的인 쪼化관 招末하는 습늠力쉴- 具 f뿜하고l 있다.

요컨대 이 「工字構造」 카 짧핏에거 삼융플 管理.하고， 同時에

「敎育최!a I 科字者階I휩」 이 米꿨의 t±용에져 더욱 더 뚫要한 投쩔!J을

古하71] 특I 다는 것 。l 다 •

19 6 a 젤代 前半에는 Galbraith 의 편f뿜 「私的쓸짧꼬j- 公的쓸짧과

共存」 에 처한 富의 검;융的 優秀性의 問짧기- 유럽 新資本主義論의

中心的 標語로 登場했으며 ， 60 쩔代 後半이 되연서 朱꿨*土용이I >:1

한 -種의 現代版 「유토퍼아」思想이 왕성하게 提唱되기 시작랬고

註 I ) 퍼.ny G.;Tohnson,Tna Political· Ec onOllV of op파ence，뼈n땅，표ada a.."ld. F.conOll:1 c

Gro￦양l ， IDniαl ， S}그en 마lW끄1， 1962

註2) Ga그bralth ， 'Ihe nE1N Inlustrlal State , Boston, Hou양lton Mifflin.

19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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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 注目을 반기에 이른다. f이테오로거의 終幕J (Darnel B-

ell) 에 依하연 世界는 이 제 fI業化以後 갚융」 或은 「脫그:뿔

*土융」 의 품턱에 서 있고 거기서는 l日式의 工場 代身에 理論的 知·

識11 重펴을 두는 「知的諸組織」 이 活勳의 中心이 되고 意志決定

은 漸次로 技術的 f生格을 랬하게 갖케왼다.

한펀 Kenneth E. Boulding는 世界는 「文明以後」 삼용의 段階

어! 到達하였다고 말한다 3) 이 段階에 이르연 世찢는 「科후的

이 데오로기」 에 依하여 引導되연서 몇줄 E원한 進몇블 보 A] 얀 • 同時어!

새 로운 여러 카지 問題에 直面할 것이 흘렌없다. 득 ill A 口 j펌力II £~

A類純滅뺑춤이 그컷이라쓴 것。1 다.

이컷 파 뾰行히-여 組織펀 集 BII어l 依하여 支~되는 「組織훤命」 이

얼어 날 可能性도 였다는 컷 이다 • 0] 어1 혐하석 Herbert Marcuse

는 rTechnotronicJ 時代의 到朱에 처하여 첼告플 짧딴다. 4)

이 와같은 世界는 새 로운 Technology 와 Elctronice 카 쩔業組

織의 옳·廳가 되 고， 그것이 쯤本主義的 管웰下에 있든 , 共행크즈義T어l

있든 .A間의 內面的 언 自 由는 빼棄되 고 l첼級關뚱 代身에 -種의

「大聚했維」 이 支까B的이 되는것 갇은 r-71:的」 삼용 7} 흔!다는 것

이다. 또한 Clark Kerr 는 多元的 陸꿇션쓴?-1-는 模짧으로처 -

*펄으l ’뭔조멍;삼용論을 展開한다 •

以上파 같은 여 러 見解는 • 合뀔후否는 고사하고 現代뚫業*士용의

特첼월 包括的￡로 把握하려고한 認明原理이며.構造模型인 것이다.

그러니- 多樣한 見解속에서도 하냐의 共通펀 底流가 있음을 알 수

註3) Kenne앙1 E. B。따di멍t 암10 Mear뺑 。，f the 20th Contury. 빼 York, I월r:per.

1965.

註4) lbfort Marncuse ,One-Dna.1nt10ned. Mar，표wton， B3acon 감ess. 196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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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} 였는 것이다. 그컷운 現代꿇業狂용가 生훌力의 批大와 工풍의

놀라운 짧展을 基輪으로 하여 , 새로운 *土용觀 내지는 歷史觀을 要

求하는 새로운 段階에 들어갔다는 認、識이다. 그켓은 程度의 差異

는 있을지언정.모두 生物추的.進化調的 歷史觀에 쳐하여도 마르크

스의 史!젠R옮物調에 :X1하여 도 , 播戰띄 횟勢플 取하고 있 다는 컷 。I 며 ,

이 러 한 짧채에서 새 로이 뿔場한 Jtx.數理짧的 갚융觸은 現在 처ft.되

허 있는 두캐으l 갚융休制효1 셈來흘 展·짧하는데 鎬力한 說明頂理카

휠 수 있윤 것이다.

이 러 한 JtX敬理論어1 I행 한 最初의 행조렐좋릎- 짧表한 사땀은 Raymond

Aron 01 었다 • 그는 1957 첼 ν 뚫뚫t.-1:융의 짧j뚫고} :t±융的l뿜I홉 ν 5}

이 라는 著활훈릎 냈고 。1 어 11용.±뚫的休 f해와 賢本브르義的倫制블 歷業

f1:용으l 두카지 型으로 보고 펴休폼11111 控近問題룹 論한 ν 탤월쓸t±융

에 훤한 18 講홉 ν 6} 릎 公겁덤하였다. 이 밖에도 여러 후좀들의 계

속걱엔 짜究카 시도뇌었다. 그중에서도 liZ敬理論에 팅젠하여 보다

깊은 考察응 한 사람으로저 Jan Tinbergen 7} 을 플수 있는 것으

포저 • 두기I !'l 삼육經장~~1+9-1 接i퍼뀔원:에저 必然的으로 形成될 現代

꿇業산용는 /fl(敏쩔論에 {$X하면 줬끽>:::t義的이 거 나 H승主첼的연 수는

없￡며 오허려 i집我序의 短쳐이 止揚되허 長4얻으l 統合이 이루에진

다고 혔다. 결국 이러한 웰뚫꺾:잘觀念으1 J짧用이 바로 liZ敬理꿇파

꿇業It융的 觀念의 接채이 되 고 있는데 이 와 開聯해저 蘇聯의 經

註 5} R.Aron, Die Inlustsiβ끄e Gess끄따따t，앉없mist r‘[a1n urd 뚫1Ilburg，

1964 •

註 6 } - R .Aron ,Dix-hU1t 끄cor~9 sur la societe 1Ilius효뼈11e，모r1e， I962， P. 246

註7) .Jan Tin낡"goo，Lo O::mm.mist UI꾀 맘eo Econσmies 앙lOW a Cerrnerg1ng Th.nom?

···sσ\Fiet 誌 에 서 4 月 1961 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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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￥쉴슨휩~ E.Bregel 은 ν 퍼休·制릅 |司-챔한다는 것은 우리로저는

正뀔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ν 8) 라고 했고 Rostow 에 依해 代表

되는 짧業*土율的 思考方式윤 :ff융主義#섭HI의 末末問題를 조금도

考慮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했었다. 그령다연 여기 λl 問題規되는

것은 現代웰本主활71- 겪어야 한 .科좋技術的 華'€it파 거기어l

수만되는 A類의 셈來에 !짧한 것 뿐이 라는 것이다. 결국 R 05

tow 가 展開한 쩔代섬;융의 짧展段階說윤 賢本圭義tl:융에서만 適用

될 性質의 것 이 어서 묵윤 反共的 理論9-1 再版에 不i뀔한 생이다.

그의 主張언즉 *土융主義는 歷史的 짧展의 효的이며 結덤은 後i몽

플 免치 옷하는 사도인 것안데 그에 比하연 lfZ敏理E젊은 삼짙休

制 ~I 正뭘性과 몇카지의 長펴윤 認定하고 있으며 反共的 思、考블

止揚하고 삼승主義f本制으l 짧展可能性과 꽉次억 tf융정집E윷 i뀔程에서으i

F되f압짧[j으l 相효作F펀도 헬論하고 있는 생이다. 그폐처 이셰까지의

自由뽑첼에서 -녕각할 수 없었던 問題옳y웰가 싸敏理짧에는 있다는

쳐에 서 。1 월겉論의 特{~oJ 찾아지는 것 이 다 ‘ 이 와갇은 lfZ짧편[r:성

은 그 뭘뀔짧이 갖는 짧콩性과 政治的 機能의 셨EE性으로 보아

R며챔;옮II효l 어느 陣렐도 無챔뭇하는 짧폈 o 로 표場힌- 것이다. 샤

선 댐休制에는 生훌樣式의 類似한 *土융 1r.段 F합 , 技씬펴 한Htl한 짧

i펀:샌況 .-5E한 問國에 영행한 科흐품댄1 짧究으l 類似한 짧混웹向이 라

는 共通性이 있는만픔，그컷이 어떠한 이데오로거 ~I 影輕벌에 있

‘E-치간어J lfZ敏理認쳤들은 이러 한 투흉뚫을r 土台로 그운늪으! 행.짧을

R흘閒해 냐가리라는 컷이 明白하다. 그러냐 그 結끓이 루-엇이며 ,

릎태 ) 、 Of.E J3r명;el.Dle belden s a;.::la그o Roncmlschan 양smilie und dIe blrga ,%'\.lche

Kon';erge~earle ，Elnhelt 誌 에 서 Ber11n 1968. 4 ，5 卷 P.4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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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 觀察에서 평出휠 수 있는. 아니 쩔.論的으로 -般化할 수

있는 것파 없는것은 무엇인가? 즉 하냐의 現잖플 理論的익1 魔念

으로 다듬기 위하여 어떠한 中間物괄 1R할 것 인 7} 하는 것은 바

로 ~敏理論이 얀고있는 課題인 것이다.

나.~했理.짧에 ;<;t한 共훨 E펀 -"'-1 反ffi、

\ ...
~敏理請의 3뿔認家플픈 다! 체로 自 由陣뽑에 속하는 사람들이 냐 • r司

理論이 提起하는 問題의 性格파 政策파9] 聯開性퉁 o 로 共융휠옆집에서

。1 에 처한 批뛰j이 알고 있는 것 이다.

1964 年 4 月 모스크~1]- 에셔 C녕-렌 現代 부르죠아사최의 lc)(敏理論

에 판한 심 도.::<:] 움에 서 共 f갚世界 펀ξ걱영一닫은 쑤르죠아 *士육의 !따敬理

談‘둔 쑤료죠아 ￡멀;念의 早양tH벚짧이 E월열헬하I S!-호 계속 짤展된 것이라고

셈쉰지웠영다. 그틀어I -"'-I 하면 저랑세계의 I페 헬念운 i씌땐 (J낀 짧찮

-"'-I 工業的 類첼을 類似!生파 統-性을 識別하는 觀l원， ~I 저 보지않고

뿌-까j인 칼같業1±갚의 댐;念만을 가지 고 現代효l 짧達펀 여 러나라플

본다뉴 것 이다. 즉 쐐혐W; 1늪段I뿔의 癡念에 :sJ.: H혜해서 발쩍 모든

나마S' I 싶쪽的 옮展 01 純一的으로 。1 루어져 간다고 ·얻으포써 f풋끽'-

主義와 it융主뚫 援j[i파 ~敬이 可能하다는 論搬블 두는 컷 01 다.

다시 r깔하연 .J{ 땅촉 !til敬f별論家들의 j뭘從쩍·뜰은 F며 'fi!ι 制S'-] *조뿜

的언 페카니즘이 -sf衝되기 마렌이 라고 보는바 이것은 무 #制가

모두 生뚫活했1 으1 꽂際어! 었어서는 ”利潤，，~원- 目的으로 한다고 보

기 혜푼이 t--l- • 즉 。1 經洛的인 nil 카-니즘이 란 經협的 행웰의 반순

한 外形얀야 아니 고 어 느 確定한 *士용的 등확 탑정찜、까지 도 착짧하는

것이 라고 보기 예 뭄이다.

그켜냐 이꾀한 서방측의 JtR歡理論에 처하여 Vitali stoljarow

ι --14-

、
、



켜
ι、

냐왔덤批원j하고1 同 짧論-융H·MeiBnerP) , G·Rose 등등이냐.

世界f*ftiJ

WoW.Rostow ,

수렴이흔카듭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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代
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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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Rose 는 1968 훨

接近어I 開한 小짧” 이 랴는 짧文에 λ!

J·K‘간aibiaith. Z !Bre zeinski 등유

-括 批폐하되 저 희 들의

Z.Baezcinski 요t SoP.Huntington 이

根本的언 것은 薦聯파 美固이 서로

흔컷은 ’ 아우것도 없다. 그렌더l

η 、어!저만 1 현저 허 불 수 였을뿐

10)
살것이다. lUI 라고

‘美흩l과 같은ι 혀 상에 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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技術華命으l 經뿜띤 j웰웰이l 저

살마리플 얻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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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 .Tinbergen • 그리 고

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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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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註9 J ·H.'Me1fuer,Kcnvergenzd.enken Von dar, W1rkl1chka1t B어r~ngt，In:E1nha1t， Heft

\ l~끼971. ’ 1'0'10410

經f흠#制뿐만。 1내세운f호를삶을

G.Ro명.Di e LegEnde '\On der .Annalmmg dar oo1dm Weltaysteroo， rn:D없혐che

.AuFEγ POl1t1k,Berl1Ii.1968 Sond.arhelt 2, 1'.162"-'172
“’

.• “)‘
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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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制 즉 經협的 , 政治的 • 쩔念的 • 文化的인 諾 開係가 뿌-休로써

交互的인 융학파 接近f휩向을- 보안다고 춤E示한 P.A.Sorokin 듀 모

두가 資本조義와 狂용主義카 처立되어 있는 敬혐的언 f生格윤 아주

소훈허 다푸였다고 a.Rcse 는 批팎j한다.

다시 말하면 저 1싹측의 ~歡理.詞쳤을은 生뺨:츄j핏히l 있어서 私有財

F겉。l 냐 아니 연 설용的 資=gf윤 위 한 것 이 냐 하는 制많的 둥닫異의

폈:깎슬 등-한시 하고 있는 컷 o 포써 즉 두 休制어l 있 어 서 大짧生캄겉

의 r[r취·오1- {!폈用이 完全허 다르다고 하는 根本的인 差뿔체은 生훨

力으! 짧많과 生한:機構에 있어서의 部分的인 外的 젖영-似↑生만으로는

결쿄- 밝혀지지 않는 벙 이 라고 主.張하는 것이다. 냐아가 資本=t義

的 生흙의 目 的은 요늘남도 Marx와 Engels 으l 生存짧+ 마찬7}~1로 역

시 f대짧알 것이마. 그려냐 삼용王議월 生題方합li서는 대량생산gJ. :f.土짧 홍훌摩l 財

源。l 되고 -냐O~7~서눈 致離l盛냐 1文f찮훨헛고}'갈은 갚용 諸 分顆l 要求플 充N

하는데 착한산하는 것이다. 즉 한t용主義떠 슨는챔方式이야맘로 f댐人고F

fl:용!웹의 歷史的으로 자란 모순윤 超克시켜 감슨主뒀的 랩主主쫓찰

具짧하는 지픔견이며 모든 차용짧象은 제각기 *쪼한운的인 사회변환과

制ocr꺼 性播에 特徵지 워져 있는 컷 ￡로저 , 깥本主義와 갚융主義의

結合이 란 두 삼용制앓의 *土용 • 經혐的 · 不相容때 문에 不可能 한 것 이

라고 G·.R 0 se 는 보고 있다 11)

다 ‘ ~敏웰;論의 }풍:*

앞서 본바싹같은 ~했理論은 다릎 여러 뭘論이 그러 렀풋。1 • 短期

f댐의 하냐의 流行論 o 로 끝남것인가 , 아니연 長久한 세월을 通해서

註 11) G.lbS6 의 합륨論文. P. 171

‘J ;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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影響力을 01 칭 11윷理짧으로 存在할 것 언가 하는 컷 오로서 同理.論

의 末來는 어떠할 것 언카 하는 問題이다.

누구냐 同 I원代 A의 뜸Hili 와 함체 섬:윤행.論이 많은 짧週윤 겪 고

왔다는 컷을 아는 사람우i 이러한 予昆的인 감텐많￡뭔 f르에 다!하여는

至隔허 模꿇-한 찮tff.로 파3해야 한다순 것 은 뀔然한 것 이 냐 , 어 느 *관

度 !'l 正E현한 쏟을 염기 위하여 λ} 는 親準設定。1 必뤘한 첫이고，

이 It;用댔뿜엔l π} 라저 등JZ1퍼으l 可정카 成立되 는 깐{ σ1 다 g 여기 처 91

開心븐 냐만 :&.d¥1±응하1J f영;어l 國단 1±승쩔;삶과 。i 더i _l'L .!-;_기 91 댔;운:에

관한 것 이 I템평가 펴 는 컷 이 지 , 훼珠한1- 怪혐政治하J , 狂갚꽉~的 i멀 E감

이 ffJ{평가 되는·껏 이 아 니 파는 펴이다 •

여기저 t:]- 읍;}- 같은 l잔~Ij을 設定할 수 71- 있‘읍 컷 이다.

1 .항主따이며 댐다3 主義的언 手댔어l 符合하여야 판다.

2 • 댐休ffl{i 의 政?쉰的 , 經혐的 , 親횡의 뜩수한 중件-알 考lr줬하여 야

한다.

3 • 므·픈 웰論.QJ 쩨펀性은 슴씌時의 政治的인 方向파 -致하여야

한다.

4 • 同 웰討의 행率期間은 奭짧化한 수 였는 時問과 正比例한다.

한 橫;念!2J J:땅짧的 짧成에 잉어 서 으l 複維{生 ;υ} 훤純性 , 一般市民뜰

어l 게 았어 서으! 說得作用의 程.앓 • 짧;念!2 1 難장-음은- 뚫大한 意義블

갖기 혜 운이다.

以上파 같은 쳐은 삼육科행的언 ￡볕pi염의 存燒에 關한 종件엽은

明白한 일이다. 이런 조건을 充足시커는 程많가 높￡띤- 높윤수록

그 效率과 期問은 保託될 수가 있다. 심지로 經흙的，哲좋的，理

論史블 보역는 다!부분윤 이러 한 종件뜰을 充足했읍에도 -不約하고

뀔時의 政治的 指藏力의 戰術的 基本魔念파 牙眉되므로처.或은 그
.
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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웃하므로서얻지理解블大聚으l複雜하여論좁E이構造와

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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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

허

論

全

쩔

完 것이다.

換討하여 본다면

許多하였던경우카

조건大部分의~件벌어l 저

充足되였다고 보아야 한다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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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-‘ • 南北韓 總--戰짧깝고t J없敏可能性

가. 統一原則파 民族主義

냐. 統一論議와 r01 데올로기」

다. 統一論議와 戰m옵比較 ·

라 • 統一方法괴 北합의 꾀핏術

마. 統-‘i떼略과 J&敬可能{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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三. 南北韓의 統-戰略파 J1，x欲可能性

가.統-많則의 民族主義

먼저 統i問題를 論함에 있어 統‘의 옳本的 짧쩌을 「民族統-

」어l 두어야 한다. 그것은 「떠土統-J 과 「합 ~fijc- j 은 相 b~lB

짧;念이년서도 固土鏡-운、 f행土的 개념인데 反하여 ~族I형-이란 領

土的 分짧tk~월의 長期it록 因·딴 民族分짧고} 同-民族간의 政治的，

思想的， 敵화化플 결과한테 판싣하연서 g찮史的인 뿔族깊i活의 再結合

어1 力채을 둔 것이다.

「民族統-J 의 끽;첼的 헬틀떨은 휠줍추홉의 分聞 o 르 因한 r oj 데올

로기 」的 행立파 感↑춤的 敵처化의 悲劇에서 提起되는 것아마.

머우기 固際政治文化의 깅양質셔l 짜라 i행-問題는 E한族의 범주를

벗어냐 韓固統-어l 있어셔의 「民族의 主#的 論웰」는 成立되지

뭇하였고 「짧歸황의 詢펼1 J r 民찮‘성 91 플 벗어난 認理 」만 存在하

였던 것 이다.

원래 民族윤 역사적 개념익역 택찮이 l꾀렁이라는 짧合짧;念으로

上昇하고 民族이 固家의 J7j在的 存;솥理由로서 公認된다는 個뼈原理

의 Z앓짧어l 있어서 民族主義가 治頭하는 것이다 2).

짜라 λ1 民族主義는 統合要因이- 되며 쳐內的 分階훌훌因을 견쳐l 하여

한 民族 스스로의 自律的 찮合力의 求心力을 키우는 힐族으l 自己

註 1 ) 申-澈. ·韓固짧-에 있어서 民族의 問題·韓E되統-파 #系的 統合論， 高大

효효冊 1 9 7 2, 2 8 5"'2 8 6 面 •

註 2 ) 李用團 ·韓固民族主훌훌의 諸問짧. ~희際政治論遊 第6輯 韓固固際政治r字용

196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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決5E~의 i법題이기도 하다.

란일 ·維-問題릎 행大固간 勢力均衛의 꿇物로 맡기거냐 [이데올

로기 」的안 吸ItX指向만을 고칩한다연 「民族 E뢰家保存」과 「民族固家

챙성 」플 위한 民族의 自己決定性。l 생기지 않.2..며 民族分짧의 現

한~iti획持 i감에1 l:1}란 흰} 주;;:J ‘감 는 것 이 다 •

이 첼內外的 첼麗의 E꾀守는 결꿈 j樣¥島의 分웹f만을 t몽進하는

「이데올로기 j 關항의 ↑펴 U펴 f;덤을 결파하고 統-운 펴좁뾰-의 5협要

즉 分所의 永t.Jr. 1~ 어J 1;，화찮하고 마는 것이다.

그터하여 r A • 에특지요냐 J ( A • Etzion1 ) 가 지 적한 바와같이

『統·윤 덩族초칩이전의 a￥쐐 f슴짧포찮以後의 g훈期， 또는 民族主露

그 자처l 쉬 E듯明의 g폼M마l 셔 ·?ci g흉딜 수 있다，

합값主줬 이후의 R휩값으! 統-온 냐은 두 時갔g에서 。l 룩되는 것

보다 더욱 어려울 컷이며 ~값主꿇플 表明하는 時짧가 統-플 。l

푹하는데 가장 손쉬우리라는 것음 운영한 것 같마 .n 3) 고 하여

民族i않-은 역 사적이고 始W휩 il~얀 民族主議의 回復파 t응族의식어l 의

接:ili01 .±.쭉훨因이 윈다는 것 융 말하였다 •

그녕;:.}-연 f쉽北이 다같이 統-政짧을 수럽 한셔l 있어 짧-의 「 풋

앓的 ±뚫 J ..a.. 2~族의 「 統合의 를 j 을 형 성 해 주는 옳本的 답 標

下쩌l 設定혔어야만 혔던 것이다.

그러냐 朴正照*輝짧의 r 8.15宣言」이 있기 까지에는 ----불흔

평今에도 휴:랜하고 있지만-.-r 民찮」이라는 차원이l 서가 아난 「이

데올로기」란 차원에서 鏡-~PU을 수립하여 1*制속jζ로 21 떠l많찮合

註3 }A. Etzlonl, R::>l1tlca그 l fu1flcation, Holt뻐ehert &Winston Inc 1965,
P.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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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랬調하연서 唯-性理論에 업각한 存在의 否定에 立뼈하고 있었

다. 이렇게 볼혜 統-頂則윤 「民族統一 j 이라는 目標보다 「이뎌l

올로기」的이며 戰略的 촉연이 휠씬 강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.

이러한 「이데올로기」짧先어l 의한 統-問題接近은 그 性格上 행

뼈打破的 일혜는 武力統-論느로 ‘ 귀결되고 現快維持에 安tt할 n체는

「우개 의 韓圖j이라는 츄지척 차원에 머울고 마는 것이다 4)

￡륙族올 「純合의 플」로 設定하역 統‘의 경훌本뤘f휴플 형성한마연

cr. !행力純-의 排짧과 統-의 커Z和的遇成， (2) 暴力과 행制가 排

除된 民族統;끈.® 民族自 決써I 업 각한 自主統-0) 라는 !.ill 個협할 것

cl 다. 짜라서 이를 구체쳐￡루 윗lJ}춰하기 위해서는 固際機*혐의

f차障。 l 필요할 것이다 ι

이 ~! 꽉 統-의 등합h흥영U ‘뜸 강뿔효훌.Q..료 한 滅一t려;펄는 에4 l!.J- •.(J 漸逃다i

이요 꾸랩BJ E..로 긴작윤 완화하연서 F합北앓의 rl훌鎭解원 」 의 견을

찾아야 한 것이다.

따라서 民族鏡-을 위해셔는 「民族」아라는 짧合理짧의 設定쉬어l

뾰「이페올로기 」的인 "'f和的 폈i효짧略갈 수립하역야 찰 것이다.

그러 연 統 -01 라는 目的뚫l찮을 위하역 「分짧的 政펌現快 j 의 갖;

찮위에 훌麗解 f혐의 방안 즉 「乎和的 名分」윌- 안저 짧보.하지 ’않

￡띤 안완다.

이렇게 될랙 r#上효太郞 j 의 「今日의 韓固」의 댐式에서 rpg
짧로 쑤터의 종協的 方案과 共存방안 그러고 外部로 쑤E·I 쉬 :5f;:flJ

註 4 ) 태-澈， 前월論文" 297 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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維持를 위한 핍際的保障方案」이 抽出될 수 있무역 5 • 이를 훌훌盤￡

로 現쫓的안 [폼意의 鏡춤國係」가 수립될 것이며 南北산의 緊張

완화는 辯좁E法89 2..로 마련될 것 이 다 •

불론 北韓도 줄곳 짧-을「民族딩決의 原Jtlj J 의 운제로 도는 「

乎和的 많성Ij J 의 뭄제로 저l 거 하고 있 o 냐 統-政策의 基-本I합§5 결·

「 民族 」 보다 [ 이 데 올로기 j 어l 立랩하고 있 S역 f N;族 j 은 「 스탈

렌」의 民族理論을 敎중的으로 적용하역 南韓의 소위 「外첩상대」

어}서의 깐￥放t얹略으로 짧使하고 있음에 民錫l짧-의 末修決의 ?품제가

있는 것이다 6!

그러묘로 北4월의 流-鳳체윤 흡族的 차원의 統一 IH훨달성이 아년

「 이 데 괄..s=-기 」 짧:1G의 짧-평성U 을 수립하고 있‘읍~ol 分뼈하약 하겠다

냐 ‘ 統-論등획과 「 이 데 올후거 J ( Ideology)

民族i젊一어l 있 어 서 「이데올로기」는民歲의 自 己얹定性윷 휩否 61-는 것 노

로 「이데올록기 j 의 超克이 가장 要請되고 있다i

원래 r 01 더l 올후 71 J 는 펴構住을 갖고 있어서 l콰깡目的을 合理化

내지는 正뀔化시 ·켜 주는 구실을 맡고 있마. 그리 하역 댐家目的

의 包括的 또는 具#的 宣言文의 형식으로 登場한다.

이 「이데올로기」의 흉짧의 성절윤 의식척￡로 計算된 諸行動經

註 5) 李廷植 • 統-論議의 限界와 範園 • 安保빠究 創刊륨 ,東固大安保빠究所 뀐Ij 1972,
p.89 의 댐式에서 抽出한 것이다.

註 6) 北韓야 지금까지 主張한 緣-方案융 훌어보-연 소위 「美帝固主義勢力과 그 同調

勢力웰 T축올 위한 華命關춤과 南北韓의 軍事問題해컬올 율고나와 外軍敵i)(와

複合的으후 主張하고 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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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 ( courses o f' action) 블 풍하여 具01*的 o 로 확인 되고0> 있는

것이다.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統-월꿇은 사실상 固家의 정잭과

欲求를 正필化 또는 없뿔化하여 集t퍼利효을 增大시키는데 r elJ 데플

로기 」 的 範廳를 벗 이 나지 뭇하는 01 릎바 「 이 데 올로기 」 的 統-‘

提案만슬 되풍이 εIi 갔던 것이다.

그러연 과연 많l家의

서 갖괄 수 있겠는가.

r oJ 데 올르기 J 的 統-J.울행 .9-; !f~빨는 어 마에

그것 은 곧 댈1줬 의 앓本法. :~[l ~~J 3t꿇， 公

式륨극댐， 宣를. 품明， 씁싼 및 ;원 1Jlg풍에서 i찾짧되고 있다.

이 평 '11 괄 ι*1 ~ ~t월윤 共찮主義i r 01 터! .응-j료 7] J 씨l 의 찬 &~-;;;C j설갚

녔￡칩3로 삼고 있 으ci 짧 f펠i은 自 由많主主義的 r oJ 디l 윤료 71 J 역I 의 한‘

짧-政줬습 훨웹로 상고 있는 것이약。

이러한 脫똥찮的 업장석}세 .sJ tiC- 認끓는 。 J °1 씁-問짧섹 있어

세는 서로 없lfZ統상이 라는 |펴월下어l 꾸行線-융 갚기 Or 렌안 갓 。J J:.j

즉 ~ti짧은 統-論議으l 떠 혀 한 h헬증을 훨出 랬 단 산어I 풍극적 ￡-EL

는 「 펴햄縣딴l 산 ~l 1윌命 」 이 단 녕r t-g 읍 동작f 全후협걱으島의 共옆化“n

있는 것이라는 절폰에 도말한다.

그 뀔f本的얀 例는 北韓洗治能力의 1정幹안 했뭘u1U월約前文어l 서 f5한

動호의 츠녘힘텀的~로서의 jb半部요oj it융主꿇5G!JX;파 않쭈U플 짧終 팀하l

a로세의 全韓半島의 狂용主義삼승건설피 7 놓 내세우고 있고 또

註 7 ) 소위 「朝解랬닮兌規約」은 1949 年&져 南했兌과 ~t9j쏠이 令강하여 結Ttz단

「朝蘇엿fi벼월 J 에서 채댁한 것으로 1961 년 9 월 18 일 第 4 次 옮大승에서 修

正하였으나 前文은 짧함없이 共흉化抗-융 표땅하고 았다.

尼上正렸 , · 朝蘇民主主짧A民共;foffiJ II') n뾰 t숫e짧展 ’ 共짧얹問뭘 1962年

&月쯤 26 面參照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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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 ‘ 70 년 n 월 2 일 第 5 {X共훌훌호大슐에서 도 金日成윤 『 南韓A民은 그플

들의 훨命的 關황에서 외봅.7.1 않다. 그플은 北韓에서 강력한

로홉命옳盤을 가치고 있다.

F형후쏠경￡命은 「 民族 및 階級또倒|로 부터 j 그러고 「美帝固主義와

그들쉬 앞잡。l 둡의 據JlZ로 쑤터 」 解放하기 위하여 F혐햄/κ民자신을료

부터 ~-l 關팡j즈로셔 냐오는 것이다 j

또制받고 據取받는· 大웠뜰윤 그뜰댐身으} 옳命關황 o 로셔만 턱由와

解放읍 펙 뜩할 수 있다 • 그려 므르 모.든 快況下어l 셔 南韓뭘命은

그뜰 자신들이 솔선한 F낌爾A플에 의하여 살랭되어야 한다.

그러 냐 同-한 품族안 北짧Af한완 南樣/κE한물의 혁 옆 투쟁 을 능동석 우

로 支持하고 격려해야 할 議짧와 합任을 가지고 있다. "Ii 보 승뻐마·

한편 it 현 ;&f 法도 풍의 ?흙本 F감線어! π} 라 3f;flJ統-의 행

現 은 있 2.. 냐 r:. £증 춤 ‘앓 地 」 짧 J챔 어l 입 각하여 CD 숲休A~~l

政治思想的 統-과 1-1:갚主義的 生쩔관지l 의 土台쭈측 ( 갱 종 ) ® 혹t

命關뜯륨의..~統읍 이 어딸윤 華命的 政權 ( 3 총 ) @ r맑-스레 난 j

主選플 적용한 指導指윷t (4 종) 5P 힘家는 *土융크E義 1trUOC는 保衛하

며 온 갚육플 핸命化， 혔했If.혈級化함 ( J J 榮) (힐 武훌훌力의 使命운

삼육主義制處와 웰命의 較따物保tiN ( 14 쭉) 풍윷 주장하고 있다?)

더우기 팩北행話7} 한창 했:行뿌얀 73 년도써 도 金日成은 新年짧플

註8 ) 金孔烈 , ·北韓의 新態품해쑤 ’ F꾀土統-， 固土統-院 flj 1973후 I.月융 1973 ,

77 려월照

tt 9.) 겨h첼은 72!헨 12 까 27 티 휩조운5J\핏탔랬 지i~ 5 J"i펴 1 '(x ~B'앓에 q 從朱으} 짧法올

修jE과여 48 *~ 죄 8 딘 1UU定한 웰얹·원 6 tJ:.. ~(正한 것 으로 人民民.:t1:.義에

서 tf:용료--義로의 移行-올 뭇막고 南北관계플 考慮한 1Z-;f!1~流-榮項도 있으나

원 "I 상 IdeoJ.。양의 경솥本路線을 그대로 채댁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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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 四大電짧路線의 첼저한 관할파 防衛力강화플 강력히 主꿇하역

띤함이 없음을 냐타내였던 젓이다 ]0)

，여러한 「이데올로기 j 로 철저히 fit義완 統-政策은 첫째 F합點에

서의 共훌地下껄組織， 둘째 反꽃救固짧-較線의 結成 몇 갖출權關총의

展댐， 세째 F용北의 統-戰鎬운 合 l폐시커는 形式을 풍한 숲l짧半島으l

共運化으l 쫓짧이 라는 段I첼플 수립 하고 이 판 *냥內外的 ￡월1찮풍훌因과

결함하연 세 具#的￡로 뺑略을 수넙해 왔던 것 아다 ”3
풍흔 볍~IR.옵的 축연에 셔는 暴力攻勢面과 :if和攻혔·ITff의 F펴Wf:t:~로

나타나고 있지 만 원 칙 걱 으로는 짧퍼이 띤 재 까지 「 帝떠초등쉴的 植룹

t也좋쥔샤」 어l 셔 벗어나지 뭇하였다는 관전에서 소위 r!강族힘放i펄勳」

이라는 ‘않格을 ~l 니파 았다.

한펀 韓댐의 統一政꿨윤 헌 법 전문써 λI r ·9->'1 λ짧Iξ 띠 요 J r tfi

E희의 ~%'[]的 짧-의 역사척 使命에 입작하여 「 自낱]당초l띄 基本흉

序플 더욱 공고히 하는 J r써로운 民主共행l멤을 진설학에 있어 j

「 안느로는 l펠民生活의 ±쉰等한 向上윤 기 하고 J r 뉘!- 0 로는 빡쭉乎자

에 이 바지 하므료써 」 둥에 서 챔댐의 乎和統-윷 완수하는- 강이 「

역사착 안 것 」 엄을 明白펙 하여 R;族초훌옳다 f린主호쫓획 격j 션 C11 엽

각한 統一ffi(~1j윤 수렵 하였먼 것 이다 •

또 大統領의 『 챔因의 3f- %'Onfc-셔l 대 한 생 설한 펼행 」 픔 규정 하

여 ( 43 종 3 項 ) 民族、統-의 「 설천적 主씁 」 안1 ~꾀당강J ;fjc一뒀志플

具休的우로 살현한 努jJ cij 팩잖쓸 지.g 있음윤 형 tl꾀하 si- 였다 •

...
註 10 ) 金孔烈 ,前펌캡文 77 펴參照

註 11 ) 띄土統-院統一빠修所， 民主統-옆 1973 年慶(I) , 짧-뿜洗←fJf修所 1973 ,

290'" 29 1[따參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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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 냐 68 년에 재정 한 固民敎育憲章윤 [ 反共民主精챔익l 부철 잔

애국애촉이 우리의 삶의 걸이역 自由世界의 理想、을 살현하는 基盤

。l 斗 」 라고 하C에 維新憲헬의 統-[5{則파는 다소 衛突되는 自由民主

主짧 「이데올로기 」下의 民族統-을 主웹하고 있‘어 「합族」이라는

統-폈則어l 업각한 諾宣言과 짧約응을 改iE하여 진옆突파 n} 찰을 根

本的 o 로 接近시켜야 한 것이다.

이렇게 쏟해，北韓은 아직도 「아데윤후기」록 강력히 武뿔되어

民끊統-이라는 始源的이고 짧史的안 接近윌: 품i핀하지 않고 있음아

分~하역 反처로 大遊民 E헥응 f£\:값統- jol 라는 역사적이역 主休的

얀 . r i統合의 블」갈 따련하고 았다 하갔다，

그려연 파연 이러한 현상에 처한 당族洗-의 휠~mtl윤 어멕한지

알아 보기로 하겠다 i

다‘流-論議와 較略比較

r K~ 도이치 j ( 표arl W.Deutsch) 는 共패休의 ;;H 녕에 서 『共 l司

休의 tr;댔員윤이 그들의 論황을 해결참에 있어 l없￡멍的드로 서로

싹우지 않고 다은 方法￡로 히l 결하는 현실적안 保障이 있어야 한

다.ca. 12土지젝하역 統-戰略수럽에는 松理的 방법이 아난 다흔 方法

에서 모색해야 한다는 점，즉 乎和的 방볍을 흥잔 統合戰쐐의 수

립이 요칭펀다고 하였다.

註 12) Karl W. IDutsch, at, aJ., -R>litiCal (J앙m.mity in 뼈 No::-th Atlantic Area

Prinecton Un! Pre ss 1957, P.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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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우기 「民族뾰-J 의 戰略의 수럽에는 民族利益이 짧先되어야

하며 .Ei!;旅의 「 基本的인 願望의 方[며 J ( general direction de""';'

sired) 에서 抽出되어야 하는 것이다.

그렇다띤 짧~윤 텀的論의 下位개념에 속하역 g 的達成윷 위한

-定잖線~.J 指示라고 말한 수 있다，

원티1 4~ 1ll~의 개념은 최초씨는 뺑풍을 승·려흑 이끌기 쉬한 I월

짧fF짧의 하나의 設감tl침으l 풋 o t같 사용뇌였으냐 현 재는 삶fJ않짧~I

目 的 날성으l 양법 o 로 ;{J 칭되고 있약.

그러으로 쐐l3% 읍 쏘째펴익l 개닙。l 되지 뭇하고 時때의 ;성파어l

짜라 하나의 단겨l 섹서 아음 단계로 변화하는 것이다‘ 。l 와갚。i

불례， 擬댐이칸 정해진 팝寫目的괄 생취시치기 엠허! 용‘뾰되는 설흑1

적 行헬 ( !:I.dministrC:l. tiγS 강 ction ) 의 E깅式이 라 定義내 럴 수

있다 l3 ). 이 i방셉션은 쐐 로든 r 01 데 올로기 」 와 予l롭되 연·세 l촉l갖 덤的

을 3는援하는 수가 많약 •

도깐 이 짧템의 쿠쳐l 적 허낄 및 -:I::표의 결정 ‘닫응 t때術的 立楊

에서 파악되고 있다 I4 ).

그겁 파연 北헐의 찮 -41~M은 어 넣거j ;.션개도}에 왔는가. ~t韓의

統-[혀R용응 이 °1 지 적 한 11}-와같이 「 이 데꼴로가 J l1J 吸JlX統-어l 앓짧

하고 있￡며 이러한 統-틴標의 단성플 위해 i本制內外的 환경요안

파 「統-J 이라는 뚱族欲求을 &鋼으l 경고매l 약라 暴力攻했面과 .3f *O攻했面써

註 13) Norrn.n J. 묘delford& George A. LincOln; 았16 쟁r~mics of Internat1cs，Neπ

York 1962, P.Z27.

註 14) John P. LOVl1, Ibra1@ full in Perspective, Holt Rinehart &: Winston

1970 , P.57

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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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파요약하연p3容을F펴面의01것이다.活ffl 하였던펴힘어l 셔

| 暴力攻헬面

-------t-- -
AE캉民主主露웰命

(鏡짧兌-혔動者+뿔

民+￥生+知i짧A)

th
3

-ia四大펄흡$닮線

( 꺼l 란 라派遺， 혹i룹J S'g

f웰突 )

F -짧짧윷짧面

lt-~→=_._-~-

같다.

• 잖E韓갖kf젠微J{j(

‘ :>f和앓定誌結

• 쫓짧的合作쪼-감C

• 몇찮융흩앓

• 협냐t~;쉰週횟-

• 혐北滿커3制

~

·攻治協펀i

·電

냐잘統-方案에서온초꿇당}켜지금까지;}tf1i홉。 l현상은이러한

;쉰격l원월 l콰의 」 段댐플「두개의결극.if-주[]~文 효Hi됩은있￡니타냐

「武力的폈力攻했l1ll은있 o 역王眼*늪을우고朝}옳」이라는더 l하tf쉬

았다고두고主眼읍휩g縣 」 이 라는데거친「하냐의단겨l 릎벙·법 」 의

있다.수본

「윤엔 j 어l 세의수립과大韓f흥 E획i&府48 년解1iJ.以後부터45 년

1*밟q대 .'<11 로까지는있기쳐k훌성。l『 唯-合홉政}땀』 로서 .9.)大韓~rmi“

法統否끊이상호놓고「 政府1E짧住 」 운제 블수랩하여t짧略을內的

表現한다연굳이&풍j해플。lE옮릎흉하여~짧U統合을前提~어l라는

民

있다.

바￥꽤였고， 따放後~ {I

수화]
}統-짧훌훌였다고

包잖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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族1흙 f좁아 ~在하고 있었기 r처운에 細合슬 위한 「合作」 의 방법을?

논의 랬‘으냐 뼈뚱族的 勞力의 浮上과 댐漂뾰과 짧장셨;:>1 점차‘ 월散되억

統-짧議는 外延·ft됨 파 동시 싸 뒀:!IJXt효어1 옳훌 f쩔하는 랑향으로 흐르고

말았던 것이다.

48 년 民族統合석 감앙척 段階 7~ 지 난푸! 헬 l회으J lE，統11:확인추

60 C듀代1JfJ::，휴까지 는 iVt-를원찮가 완전하 ￡멸念it하역 ;펀첼方윷 댔뻐하

려는 것이였다i

그 씬表떠안 텍7} ~t꿇 .:<.1 6.25 캄5원얀 것이 ξ!:÷. δ.25 f젤첩

휠;송파 E희際=1::꿇7} ‘갚냐는 가깎 표읍걱안 값1&드§펴εl 역샤t~例타고

하~] 샅괄 수 없다. oj 는 武力[J~ 단걱1 릅 거찬 「 얀냐적 행靜 」

(쌓펴.!l.J ~뜸가는 例 OJ 갓 야다 •

뎌 우기 ~1~함j웰첼에! 세 「 퓨션1 J 이 판치l 과 특로 서 ~f편5 월 i펴헬감1 b힘

隱댄윤 씬Jij바界的 規‘갚;!와 번 ?i Ei 갖 는 것 이 뇌 고 딸았다 •

견 국 이 것 은 北짧의 양·述주C:~파첼人.D-j r꾀遊짧펴 」 표서 ~J 1.형.;쉰펙

폈先않~J 5팩化가 펴첼的 드로 힘파서l 세 그러 잔 꽉 상갚 딴 ￡켰다 •

이 꾀 한 週펀료속석].세 統-f;융웹는 r.받族 」 보다 l퍼짝펴판객1 ~.;j .:2-] 하역

外延1t를 가져왔고 洗-쉬 ;냈:델릎 未핫n의 時i랜추의 짓 스L로 렐 11:

λi 켜 완전하 빠!l15 的 방 i딘파 名깐만 ~]:!- 持l號둬 어 왔던 것 이 다 •

。 I fl훈期의 짧一했?쩍갚 관전낀1 «윤평~t쉰 짧一꽉Lillol 였다-고 할 수

있마.

60 年代 後￥쑤터 70 년 8 원 15 일의 r 8. 15宣言」까지는 퍼넓政

治의 多元化현상과 中장給횡· 그러고 X'1~的안 ;삶化풍 o 로 統一論

議는 점 차 ±觀的￡로 移行되 어 f멸;뚱의 固뚫化엮에서 內홈5指向的

￡ξ침샤i[-피~8nol 수링되었던 것 。 i ‘=--l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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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韓도 中蘇級즉륨E..로 안한 소위 [自도化앓線 J IS}을 효言하고 內

部指I피化 되었던 것이다. 더우기 소렌의 乎和共存정책이 우르익어

가고 있었 기 혜 뭄에 北韓의 統-염~J11섬은;-'jZ和共存論理어l 껴 초하고

있었다.

그렇다고 統-뼈짧 01 理念을 超克한 民族的 次5G의 것 은 결코

아니었다. 따라서 統-論議가 內延化되어 간다고 해서 곰 民族짧

-과 直結되는 것이였다고 -훈 수는 없 o 역 다안 #制能흙化어l 만

적용되었다고 블 수 있다 .1;

끝우로 70 年 r 8.J 5 찰言 」 에 서 부터 지금까지는 記E흡한h웠의 內

꽃·化릎 .71 만S로 또 필양즘청젖없풍援;f a의 TI!;( 治文化를 ~ti짧품 t흥 tt~.±강뚫的

차원 £1 찮-&1면議가 提쳐펀되 었 딘 것 이약 •

r 8. 15 즙즙」윤 갤떻긍정의 섭}양귀역j 相互[펀눴드l 鐘함 J .을 지}의

-;:，f-녔다는 점보다 {流治좁的 統-)논化와 大쳤없流-X1"t가 民族떠 바

탕 쉬 어l 셔 ·꿇되 었 다소 청 이 다 •

그러냐 r 8. J5 宣릅〕응 共存씩 바탕위어1 r 平和의 名分 j 융 提起

한 첫段階였고， 이 첫 \~j훨룹 꽃擬로 하역 j한十字융談이 성공하여

탤鉉文 fCf섣合의 한 꽃월성푼 마련하였고 r 7.4 힘北줌明 j 이 짧쫓되 어

「自主 J f 乎和 J r 당族털11농」등 꿨-꽉 三멍則이 수렵되어 r ，f.£;찮웰

-J 어l 로으l 脫「아뎌l 올로기 」的 조쳐가 추l하역져 ~族主義的 차원의

짧-따~ljol 수립되었던 것이다.

註 15 ) 北韓 했헬新閒 1968 년 8 웰 12 日字에서 끓 日成은 「 엽主性올 옹호하자 J 고

하여 金日成 唯-思想에 업각한 처南統一 戰略올 수랩하였으냐 。l것은 오히

려 固際主義와 民族主훌훌간의 갈풍에서 빚어진 것으후 이혜에 철옷하연 꿇力

어1 의한 吸Jf;iZ統合올 무요하게 企떠할 OJ能뽑은 있는 것 이다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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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단계는 民族的차원의 統-lJR則이 수웹완 段p홉었다 할 수 있

다. 그러나 펴용談가운데 北韓운 服民族的 鏡-했~의 ‘底意괄 노

출 셔커연세 아직도 「乎和定훨을 위한 몹族主義 j 의 回復이 뒤지

뭇하고 있는 실정이다.

더우기 朴大統領은 r 6.2용宣言 J‘을 풍하여 _ijl-%iJ定휩을 탤l際*土융

어1 i몫障맏 o 역 살질적 안 鏡-의 닝}탕을 얀련할려 하자， 北韓응 소

위 「五大網행」을 내세워 「뿔念과 民族 j 이라는 內部的 찮磁상태

윤 짧 t섭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16)‘

그리 냐 r 7.4 현明 J~로 익U'l-‘겨 없~j멸;念的 統-폈μu어l 合칭한흔한 보

았다는 정응 않-꽉 JflZ!값可能性윷 ~J.‘示한 것 이다，

그렇약연 目的論的 統一論어l 는 接近한 것이냐 펴잖證A~ ;찮-if핏 f점

댁l 는 아직도 상당한 前提숭件。I t필셀되고 있다. 01 것은 統一t쳤으l

1±윤#때플 강짧-딴 것 o 로 아직 도 }않Be잖줬-짧n~ol 타 규정 지 쓸 수

있다. 그겸 北햄운 .AI 금까지 두개파 統행觸을 어댐거l 짧땀化하켜

왔는7} 알아 보기 로 하겠다.

라 .- 짧-方法파 北鍵의 #씻유f

1 • 武力的땅법 sl 段i협플 동한 「 하나의 朝願 J ~껏따

이 段{뽑는 A民헐命뻗쳐fJ~어l 앓:鍵하고 있 o 며 i렷짧力 o 로 吸JfZ

統合한다는 것이마.

A民華命戰짧은 「 맑스 」 러l 난 j 主짧에 입 각하역 武裝댐풍的 방법 o

註 16 ) 金펄 , «:ft첼J~戰略解部 ( 上 ). t힘土紙- 73年 4月뜸 f회土統-院 刊

1973, 43'" 44 面창照

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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魔편펀

록 政權을 棄取하는 것을 最高의 형태로 삼고 있다· r 맑스 j 의

辯託法的 唯빼論의 三大法빼어!서 지적된 바 있는 「돌연한 飛睡」

의 등깝짧展法쳐U을 그대로 적용하여 共찮主꿇政權을 수렁한다는 것이

다. 지금까지 냐타난 諸形댔블 보연 마음과 같다@

|者， 民族쑤

‘毛 況 束 | 훨命戰춤論 l 짧합主主義論 |르죠아， 急 |中固 越盟
편置論 蠻풋짧쫓# |xl 원 | 성 공

i&敎혁영

毛況東의南美型指專者 체!쿠바， 中南 l

냉라 戰士i美 i 현 쏠
|엘 라 투! • I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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註17) 共塵兌의 非合法活뭘'hI뭘.패ζ11 판하여는 않온 異-論。l 있 o·냐 대 체후 49年쑤터라

고 보고 있마. 그려나 精版#土事件이후 美軍政으후부터 合흰活動올 크게 放

홈발자 非合훤態勢로 뺑~~↓J":..t펙換하였 마고 지척 하고 있마. 金뼈旭 著， 共짧主義

랜훨과 쫓際 it明出j핏’. 1972. P.687-6~8面 헬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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內的￡로는 共塵뿔이 不法化되자，北韓윤 「게렐라」活짧의 集中的

作戰 o 로 휩換. 南훌훌 곳곳에서의 소위 「解放地~J 站大戰術로 짧展

하였다. 이러한 戰術은 쩌형태에서 線형태로， 線형태에서 面형태

로 振大하여 大聚的 武홉붕기를 敢行하여 單政의 전복과 政權랄취

에 力회을 두었던 것이다. l8)

그러냐 南韓에서의 大댔的붕기의 計훌U이 失敗되자 짧총「게릴라j

勢力과 北韓에서의 政治I作員들운 政治的 混홉L과 全面戰攻擊에 대

111 한 補助的 1£錄를 수행하기 위한 機徵住을 갖추기 시작하였마.

이 와 혜 를 같이 하여 南혔풍과 北혔옳운 「 朝蘇혔動옳 j Aj응 合캘

하였고 南北의 統一戰績응 r t且뀔統-民主主義民族戰觸 J~..!료 合하여 .

결국 형一指專짧縮에 입각한 共運主훌훌活혈b 이 展開되어 새로운 樣相

쓸 냐타내기 시착하였던 것이다 19) 즉 지금까지의 「南￥部人民들의

mk획統一을 위한 關-향站大 j 라는 ?JZ元윷 념어 正規兵力에 의 한 武

20)
力統一方法의 採把을 意짧한 것이었다• •v" 6 • 25 事짧이 바로 이것이

었다. 6 • 2 5 필짧슨 소련 • 中共 ~l J.fE讓下에 北韓이 도말한 武力統

一企띤였다. 그러나 그 戰춤은 再統一의 肯1定的 局面이 웃되고

~허려 否定的 性格을 펀것은 騎춤자회l 가 현져하게 딛희際化된 戰황

이었고 冷戰#制속에서 「쫓됐的 主投」이냐 화內的안 순수한 「內

戰」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었다. 이 짧풍을 촉말한 北韓은 武
、

力統一의 企댐 7r 짧一의 ;名分만플 세운 理念범의 南韓i원化에 있었

---_._------~-------

註18) 前훨홉 • :'1'22 面

註19) 前휩홉 , 741 -742 面 및 밟嚴 훌 훌훌固짧-問題에 관한 共훌障쏠의 戰略과

觸힘 , 新文化f± 1970,. 201 - 203 面

릎업tl) 園융固土鏡-1ilf究훌훌員육報告畵， 統-自홈i 固육固土滅-햄究委員융 t 967.

129 面

r
。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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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이점에서 韓固動화윤 統一의 또하냐의 否定的 局面을 머욱

투렷이 하였고 民族鏡一과 階級關춤에 의한 階級的 統一，퍼者의

統-問題에 있어 서 混編이 었다. 2I)

itt一의 問題에 있어 「이더l 올로기 j 를 優先한마는 것윤 그 본성

깎脫 r 01 데올로기 j 的인 民族의 立場올 退色시키기 마련안 것이마.

그 결과는 6.25는休戰이라는 低想的 乎和속에서 韓固의 固土分簡

~짧는 圖際政治的 X'1.ft의 r前햄基地 j 1t7f 1i:進믹-었고 화{성的A로

는 ‘政治#制의 썼率性에 보다 많은 力쩌을 두게 되어 켈국 훌훌半

옮내에서는 (if!펴者뾰一이 꿇要되는 思想、風土로 안해서 이 分階과

戰춤의 原因에 대 한 陰짧請的 政治名分 .J.j 22)만이 횡 행 하게 되 었다· ‘

이렇게 北韓윤 武力的 方法을 풍한 「하냐의 朝蘇」輪略윤 6.25

뿔짧의 終結j료 사실상 失敗하였고 또다시 첼南채5化統一끌 위한 修

正請的 接近을 試떠하지 않으연 얀되었먼 것이다. 修正論的 接近

方法이 바로 「두개의 韓固」단계를 거친 「하냐의 朝蘇j 觀略안

것이다. 이 戰略은 꾸和的 方法을 통-한 東짧未化類型의 方法을

長期的 "5L場어l 셔 S올%횡하고 있다고 볼 수 있 o 며 聯合戰續형성의

段階는 固;it合作익 類한괴에서 짧見.하고 있다고 블 수 있다.

2 • 두개의 韓핍만계 릎 거 친 「하나의 훔g 蘇] 戰略

休t없없定의 견파 S4 년 4 원부터 約 4 個月間에 건쳐 열린

「제네바」政治융짧윤 從來와 같이 #制內的안 正統性올 外廷化시킨

짧 1 ) 申-澈， 前據옮文 289 面

짧2) W.H. Dr쩍'Y， :ehl'1.0&ophy of History , Foundations of Phi~OSO

ph1C a.1. Series 1964, 4, Casua l. Judgement 1n History 中 The

Oe뼈~81 h1ator1graphy of the:Amer1can Civi l. War의 3 類

型中初期에 해당확는 Oon Bp 1r acy theor y 에 해 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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意떠7} 냐타났다 • -~뽕泰韓E힘代表가 提示한 r I 4個項統韓方案 」 이

냐 南日北韓代表가 提示한 소위 r 6 個項統韓方案」이냐 다같이 역 i

사석 正洗性을 否認한마는 基鍵위 에 장후 吸!PZ統合으l 騎略만-을 주

장하여 統一論議의 接近윤 存在찰 수 없었다. 그러냐 南日의 主

쉰응 從末 그들의 主張S-J 範짧플 벗어난 것이 아난 이른바 外軍

淑!PZ. 政治짧商 l 南北經、選숙-슬 裵形한 것 ..2..로 뺑略上 두개 의 鐘固윷

좁한 하냐으l 朝蘇戰略이 內쪼되기 시각하였던 것이다. 01 것은 反

美救tTI混-쐐線형 성이 라는 딴~~선下에 댐파 北의 代表로 하여금 聯合

政끼j첩성을 가·져오고 終局的4로는 全후홉ξ휴島의 共逢1~ 을 달성한냐는

것 ι1 다. 0] 러 차 ~{상은 소련의 乎和共存理 E삶의 展펴와 그 支持的

인장의 짧一論，美蘇익 和解와 權力협係의 j휩進 및 中.짧쇄풍에서

.5!. '-'1 준 共1휠圖分짧에 따은 南北聯켜S案 • §최際緊張완화와 朴正熙大統領

의 r 8. 15 宣言」 파 r 6.23 宣言 」 에 9-릎 南北聯휩;..案쥬은 사실상

「共存」 의 ￡며突的 是認이라는 測面과 츄라한 융件造成을 동한 짧

一l뢰랬(共逢化紙合)행성의 f홉置라는 점에서도 충붐히 엿볼수 있닥.

불폼 5. 16 華命후에는 南韓의 #制安定과 北方三角同盟縮結후에는

23)
;뇨딱 r 3 앓lj월짧-fp.~!J장 」 융 수립 하고 ‘ !꾀 :k電웰路)평쉬 강랙 한 실천과

꿇딴[펴湖둡 가차斗 쳐南「게렐라」活鄭을 동한 南훌월여部풍괴作業에

냐섰던 例도 있마.

50 年代의 平和共存理論에 짜릎 統‘論운 共存理論의 統-問題에

주늠 합5E습b 意싫갈 행하3하연서 CD 共펄l웰의 f쪼협力읍 닝l 롯한 f갚

休的꽉力。 I 핍方짧을 압도할 것이 라는 정 • ® 共逢團의 쫓力과

경3) ~t韓윤 1961 年?月 17 日 소위 혔動종 第4~육議에서 r 3 段階統-뺑略」을

결정 하였고 70年 ” 月 2 日 第 5~~효大융에셔도 이플 再確짧한1l} 씌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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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fi結이 北廳의 統-정잭천개에 렀力한 배경이 된마는 점 • ® 南

t 北韓의 *쭉용￥1±육짧展 및 혐內的 단결면에서도 北韓이 우위플 정할

·수 있 다는 점 츄을 들어 南北간의 政治協商論을 주장하였으냐 24) 60

年代에는 美 • 蘇의 和解 , 中 • 蘇의 紹춤 • 그러 고 韓固內部學↑좁으l

急‘쫓~.!료 5jZ-:和共存의 합定的 폐펴의 깡설質을 가져와야만 했던 것이

다. 그러하여 共存政策윤 「統-政策.9.1 한측연」에 불파하다는 점、

을 5화調하연서 25) 이른바 AE륙몽主主훌훌훌命戰術을 실챙하였던 것이닥.

그러냐 70 年代에 이르러 緊張짧和라는 固際많治文化의 登;폈과

朴正熙大緣領의 r 8. 1S 宣言」이라는 새로운 횡態가 뿔生하자 北韓

도 統-을 위한 論理#系의 再編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먼 것이

닥.

朴大統領의 r 8.] 5 宣言」은 民族感情의 -致와 휩cr읍者的 政治文

化의 統-觀과 大聚的 政治文化의 統一歸으l 둡텔 ~n 블 이루였고 , 그r-:fU

的方뽑어l 으l 한 f 共存 」 의 개 녕융 뚜렷 이 提示하였다는 점에서 E륙

族的 lX元의 혈u期的 , 現쫓的안 것 야였약. 그 결 파· 攻治的~7f:으l

「 調節委 j 와 大댔的?x元의 r~十字융談 」 이 進行되 어 政治的 次元

註24) 1957 年 12 月 5 日 혔勳兌中央흉흉육講에서 갚En장은 연섣올 -옹해 .7.1겨하기를

.소련올 111 콧한 강력한 삼확王훌훌선영과 tltji!.3f5fO~쫓護力量 5상 F힘행蘇의 오듣

愛固的力훌올 댐合하여 美펌떠主義와 후承짧 徒풍올 fi.해하는 關춤혀l 월b員한

다연 우려 나라씌 1Z;fo統-은 逢成펀 것 。I 다.’ 라고 하여 그Ho共存理論윤 純一

의 렘i定的 탱O面으로 뱉아 들이고 있 다.

註25) 金日成응 1965 年 10 月 10 日 연설을 통하여 i相훌한 삼육制앓를 가진 固家와

의 4z-和的 共存政驚은 t±용主훌훌固家 처外i찢策의 한 예面에 불과하다. 결51.‘

그러한 政策어l 의해서 反?옵關똘올 溶解시킨다먼7t 또는 그에 의해서 렸化시

켜서는 얀펀약. 고 하얘 鏡-戰略의 修正파 共存理請의 *풍定的 없9面의 붕괴

괄 냐타내였먼 것。I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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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接近方法과 -大댔的 次·元으l 擾近方法을 토의하였으냐 北韓은 오

히려 이것을 民族的 次元에서가 아난 理;念的 次元에서 上下部f&t

뺑線의 형성을 위한 手段우로 삼아왔던 것이다.

r 6.23 外交宣言」윤 南北쳐話의 ..5!.마 쿠회l 적인 「共存 j 개녕을

外延化시 켜 提示하연 서 固際t±슐 에서 으1 乎和的 경 쟁 관제 블 明示하였

￡나 같은날 金-成은 소위 「五大網領 j 을 내사워 共存개념의 外

짤化에 反행하고 }참北처話 과정셔l 서 주장랬던 「뚫펄問훨 1쫓先解決」

을 잔제조건으루 내세 웨 宣숨的 • 선술석 方向으-파 크게 선판하고

말았년 것이다 i 2&)

이상 60 년 8 궐 14 알 F힘北챔켜5 制끼;장 。1 추 한재까지 샤。l 셔I 北홉

c,] 거l 의한 南北聯힘3制는 두 개의 힘좋단김을 ‘풍적r r 하냐꾀 챔8썼」전

~:l (ll 바는 내용어l 는 조금도 변함。l 없￡냐 아랜 「北繹의 앓位 J 라

는 위치에 설혜와 「北韓의 짧位確保.I 不可能 01 랴는 위치에 설때

파는 그 전술상의 差異는 현저 한 것 ,.,1었다.

。l 提案에서 比較해 올해 , 첫째 南北처話이전에는 썼立的 諾方

몇을 提示하고 뺏一의 方式을 把하였는데 화끊이후에는 佛存的안

킷 ，으£. :t환讓했다는 점 , 들찌} 처誌이 전에는 1조암 ιJ 룹용잠~.的 f/:l..혔룹

취한 만연에 쳐話이후에는 이와 佛行하여 *냥話의 효긍震록 提起하였

다는 점 , 세째 쳐話이선에는 聯켜3制실현을 위한 종件은 없었는데

합話후어l 는 軍事問題짧先解決의 先行을 주장했약는 칩은 이은바 北

2£ 26) 朴大統짧의 r 6.23효言」이 있자 강은날 숲日成은 午後 e 時r 후시크」 젝51.

共塵兌經、秘결훌歡迎 연설을 동해 緊張훌훌:to. fr1홉流 大民族융護 , 高麗聯켜3共:to

固， 車-~힘家로 「유엔」加入풍 .이릎바 「죠大網領」올 내세워 現**證표을 Ill

당삼아 現뺑否훌정올 主張하는 二律背反的 15ft-짧略올 수렵하여 ~表하였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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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혹l 앓位냐 x'1等이 냐 또는 컸했냐에 딱c..} 뺑術的 했果的 差異를

明白허 1 -J.타내 고 있는 것 이다.

F휠北聯켜3 制比較

60·8·14 /j. 6 、4!j

F참 北 聯 깨빼 制 F침 北 聯 쳐3

。 現存政治制塵촌속

。 F펴政府의 f판형b保際 간 存鏡

前 提 당응件 。 外勢千涉없는 南北 。 숭윷뭘的 화 jij흉상태 해소

3치짧

民族 율찮윷 。 힐호줌휩民t섯강， 탑용 。 大民族융등찮

c!) T 성 : 펴政府代表 。 쿠성 : 값北各界各I협A

@ 任짧 ; 꼬j료 *쪽캉￥ f뜬파 政兌 .tt

文化 짧展윤 통 융 E검休代表

알적 ~i료 調홈i

交 돼카쉰 多方面的안合作과交流신현j
E되 E펀魔%짧 폐3共7.1J밀김

------ ----------
:!-------------

r윤영1 J 짧係、 ￡휴-~家jζ 加入

기 타 民族委員융플 뱉아 들이

지 웃한 경우 塵業界代

表로 구성되는 짧혐컬월

용꾼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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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볼혜 北韓의 鏡-戰略은 하냐의 댐式 o 로 抽出할 수 있

을 것 같다.

낼」한洗

1 풋 11~1

낼보統i戰略 i

i 혈!’짧
L웰!홍

ι

‘.

즉 앞에서 보는 바와같이 北南의 聯켜3셈案은 「 共存 j 개 녕 을 뚜

렷이 나타내 고 있무연서도 主客觀的 f좁勢의 推移에 짜라 南北聯켜3

制를 함F침'iff:化룹 위한 옳命的立場에서 다 단 것이 며 • 반대로 행南

i한化뺑略이 난판에 쑤딪철 경우에는 南北간의 乎和開係유지 및 自

己休制保全이라는 立場에서 마를 것이라는 청을 영백히 알 수 있

다 27)

註27) 北轉編輯훌l), .• 왜 南北聯켜3制블 主張하는가·北韓 1973 年?月융 北韓問題빠所

刊 1973 .3 1 面 흉照

‘ 42_



SJ..건퍼J :It韓이 提案한 南北聯취3制案이 統-指向的뼈面이 있다고

하여 民族共l可의 理念에 기초한 統-固家실현이 아니라 共運「이

데올로기 j 짧一에 궁극켜 目標가 있기 혜둠에 統‘一을 위한 努力

과 意志를 담당하는 領導權의 二重構造的 牙휩을 極小化시키는

닝&얀을 提示함석 없이 5강務的 接敏과 合作풍을 내세워 統一뺑線

형 성을 뽑U삶하는 이 릎 tl l- r우개으l 한국 」 단겨l 둡 거진 [ 하냐의

朝蘇」 전략획 , 基기;엄 -운 알 수 있다.

아. 純-戰略파 Jtx:敬可能性

「도이취」는 『주어진 領土안에서 固民둡어l 의한 共同休와

그 制度 그리고 그 평쩔에 대한 意誠。l 강하여 오랜 時日에

견쳐 乎和的 짧짧( ?eaceful change) 이! 의촌항이 保陣원 만큼

되었윤혜 共同#는 。l 블펠 수 ‘?l 다 』 고 하여 共同# 구성으l 前

提로 「 乎和 j 플 내 서l 꿨 다 28 ) 그러 냐 異質#制간의 ~ 乎和짧理는

現ik維持라는 경흙盤위히! 成~r 원- 수 있으며 現、댔維持는/ 緊張繹和71'

- 前提될혜 켈국 합話를 풍한 3f~[J統一의 可能住이 成立되는 것이

다. 그러가 혜품에 「分찢익 政펌떠;[k況 j 안 치긍-의 닷族親一은

理:없維持 즉 「共存 ! 개념위어j 센 3텔성 원E-方法論을 짧보하여‘야’

할 것이마.

그 理由는 相異한 細f直休系플 가진 異훨삼.융플 하냐의 民族삼

융로 統合한다는 것은 훨-동族..Q..3료λ| 의 유쿠한 역사，言語，文化

휴 統合要因이 많이 있다 손치도라도 異質的 요소로 인한 分짧

的 要素는 그;;H 로 평쫓。l 기 l해둠어l 民族統合이냐→統一윤 단순한

註28) 효a r J. W. De n t Be h , o 'f • c 1 t ,‘ pp.)-5
ι' ...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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썼걷쏠的 題;念εL로얀 성취펄 수 없기 에둠이마.

그러으로 r 8 OJ 5宣言」은 南北간의 「홉意의 鏡춤」 을 主張하여

먼저 「있는 現몇」에서 부터 상후 平和를 유지하자는 것이며，

「유엔 j 에서의 同時參않을 풍하여 固際的 保障下에 乎和維掉方法을

강쿠하자고 하여 「 乎和의 방법 j 을 통한 民族統-을 辯託法的~£

n}-켠하자는 것 이 다. 29)

r 8 .1 5 宣言 」 후 南北關係는 ;末十字융談-을 ·롱하여 「 大왔的 次

7c-"-J 웰;칩方法 j 뜰 모색 하였 고 드디 어 r 7.4 품맺 J~로 「 自 主 」

f4ζ채u J r 民族bjj 合」 이라는 짧-의 三大펠別에 合意하무로 民않핑

어; 있 억 짧u期的선 E한族的f?z5I:의 鉉-接표E어l 야 루어 쳐 「 政펀的 次

-元 ~-l 接近方썰 J -완 모색하ζ9 품짧的 ~~it-짧讓릎 하게 되었￡역

r 6.23 감交宣할 J 으 르 당族的次元의 ￡천-음쩔훌홉블 뀔희際的으{료 7E칩λl

킬켜는 方向 o 로 짧展 5i-게 되어 텀的鎬티b E옳讓의 If>(軟은 可能하꺼l

되았지만 아직도 짧民族的 평:代打破라는 천흥적 固定觀;念과 民族짧

에 대한 理念解뭘 그러고 f&t一폈則의 실천켜 請過程에서의 戰略的

룻쉴쩔 ~i 품어l 실질적언 If>(敏 可能性은 많은 難題릎 얀고 있닥.

껴-?-기 統- 또는 잖合이 바늠 텀的設보다 i원程調的 ;찌를찮의 方向

에 따리· 統一後응l 政治的 표용的 諸f뼈f直어i 重大한 영향:월 마친다

는 宋末的 #制~Jjx뼈뭄에 아직도 較略上」ζ로는 영백히 脫民族的

자;펠어l 있다 하겠다. 이 러 한 짧象윤 南北쳐話過程에서 南北간어l

r r흡#갑삼용5료全開放 」 쳐 r 1홉뜯fH돼題짧先解決 j 과 r~ 갖省훌훌상호홉f.jf뭔

註29) 李廷植~ • BEζ뇨統-과 民族意훌훌· 韓으#島 2 융 1971 年 4져뭉 30 - 33 面 參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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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J交換 J r 法律的총件.tf:용的環境改善 j 이라는 파정적 마찰에서

立힘E되고 있 다.

그퍼 L료 여기 에서 요쿠되 는 것 은 鏡一꿇護어l 있 어 서 歷史性에

업각한 民族的統合理홉힘을 再定立해야 할 것이역 過쩔的問題도 탄력

성있는 階序性을 設定하여 『自我는 自我얀에 非꿇를 定立한약.n30 )

는 앓理에 짜라야 찰 것 이 다. 앞 의 自 我는 「 理論하] J판계 역 뉘

으} 自我는 f 쫓 i행的」판걱1 01 요로 「짧詢的」윤 「目的論的」이요

「 쫓展的 」 은 r j웰흩 E화앙이 」 이 라는 판점에서 i검찮;vc一야 라는 自꿇속에

서 統一의 方헌을 강쿠하자는 것 이 다‘

이렇게 볼 r벼 南北횡웰의 장t一짧則은 상당히 ~)셜it하고 있 εL너 • 01

평찢化의 方向은 꿇業표융‘짧어 l 찮짧하고 있는 l않￡kE핏짧을 E릇폈옮一

어l 석 용할 수 있 o 며 소련SJ.J 熟校物뀔섣if감안 「 사하료표 J ( Saha

10 V ) 7} 주장한 JJX欲짧論 4 많階中 第 I 탱r뿔씌l 는 이 마 接近하였마고

혹여진다. 3l) 그러냐 現콧的 統-接近응 統一.9.J 밝윤 멈lij 面어i 속

하냐 J!.Z했理論에서도 抽出할 수 있듯이 폈速처럼 能率*土슐가 維持

되지 옷한마연 統一請議의 安f린↑生은 깨 어지 고 脫民族的찮一짧R쯤에

의한 짧;뻐打破쉰긴 ;하힘。1 핑 쟁한 수 있다는 섣윤 영 텍 허 끊、짧하여

야 할 것 이마.

註 3이 짧文像 著， 民族主義의 展閒過程. 협환上 1958, 280 面

註 31) 問핸久彦 著，緊張鐘和外交 日本固廳週흙究所 !lB和 46 年. 126 面 쩔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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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 · I휩~t鍵 짧짧u짜 1&敏i뼈能性

가. 政治#없Ij와 民族主義

나. 南北韓샤制와「이데올로가」性

다. 南北韓傳쉬JU와 能力比較

라. 南北歸作制와 收敏可能{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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四， 南北休띔j 와 l/X歡可能性

가.政治뚫制와 民族主義

政治f*lIiij‘ po~tt1cal System) 즐 魔念規.定한마는 것윤 그、 법 위

와 內容이 包括的이거 예품에 한마디로 表現하지는 어렵마. 종래

흔허 r政府修態의 分類」또는，r (휩家形態、의 分類 j 라는 말윤 많이 사

용하였￡냐 이것 응 i많府活짧이냐 E희 豪現앓고} 갈윤 좁윤 뱀위 의 政

治現훌만을 고찰하는데 그치고 있 o 냐 政治#制흘 分類하는 떼는

오든 現象과 活動의 술#를 x'1짧ι~~ 하 ;-.;.1 않 o 연 안되기 빼뭄에

좌類的 개녕의 設定도 그만큼 품까첨。1 많슨- 것이다.

r 알온드 J (Gabr1el A. AJ피and) 의 定훌훌플 밀한 다면 政治#制는

『 澈團되는 諾構成확tfit의 金1* (to‘t S.U ..t1) 즉 펴짧없펄fit의 相互作用

파 이 러 한 構成單位의 相효作用의 슛定性 사。1 에 있는 相효依存

f 姓 JJ 32) 이 라 개 녕 할 수 glA며 그렇기 혜운어l 政治#制는 Q)行動

(a C t1on) 의 #系로 @쿠성밟{it는 역 할( rolo) 로 33)®政治行動에

대한 定向 ( Or1enta.t1σn) 으로 @柳質的 꿇制외 正統的인 狼I핀-등으 .~

로 파악하지 않2..연 얀된4..
그러으로 政治#制률 와악하거 위해셔는 i ‘ l삐度에 5혈調릎 둘

것。1 아니라 여려 種類의 制j度를 통해써 주현되고 있는 活動A

로셔 의 政治現훌 J 3샤 에 판씹을 두써야 할 것。l 마.

그렵 活훨iJ~로의 政治現뚫용 푸엇어l 의 하여 뀐폐꺼￡뱉고 있우며 도

홍出 (Out put) 로 냐"E~냐는 것옐까. 그것응 물릎 政治1*制릎 구성

註32 } 尹天柱 • 휩炳쫓 •李廷植 爾，μ 政治行앓의 흉짧理論一짧III 1960, 280面 흉1m、

註 33 ) 뼈nd 많aton POlitical BreteJTI N.Y. Alfred. Knopf 1953.

註34) Ibid. P.1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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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고 있는 많은 要因이 있겠으나 이 훌훌因 7}- 운레 重要한 比童울

차지하는 것윤 r 이데올로기」안 것이마.'

r 야데올로기 」는Ii' A間生活 또는 文化에 판한 組織的 #:.系 내 ~l

同等한 笑#와 갈은 것이어셔 哲풍 혹윤 삼융理論파도갇윤 것 J 3~~

에 어 세 #制의 ↑面뼈와 信念￡로 나타냐는 것이 마.

그러프로 民主主義「이데올로기 j 에 충실한 #制를 民主主義#힘~.

共뚫主義 [01 뎌l 올로기 」률 가진 #制롤 共覆主義#짧lj라고 일반척~..!료

지청하고 있게 되었마.그러냐 이것윤 r 이데올로기」라는 虛構에

의하여 개념화된 通則化의 結果라고 할 것이며 이것을 r밖으혹쑤터

의 위협에 대쳐하는 텀標的 #:옮UJ 개엽이라고 말할 수 있마. 그러나

한냐라의 政治#:원U 칸 여러 7}~J 組機原~U의 歷史的 混合休이며， 1*制

속에는 연제냐 서 로 협立당}는 여 러 異첼的언 原則 要素들。I 共存

하치 마련안 것이냐. 예컨대 소련과 中共이 共塵 r 이데올로기」에

充훗하닥고 하지만 이 며 쩔;念級춤。l 提起된 。l 후부터는 本質的이라고

말할 수 있올만큼 갚윤 간격이 있~며 또 政治#制의 組織面에셔도

中共외 文化華命 이 후 內部的~..!료는 많윤 짧it을 가져왔~며 소련에

있에세도 r 후루시체폭」時代 이래 많윤 연철읍 가져왔먼 것이다.마찬

가지혹 美固과 英固。l 마갇。I 民主主議 「 이 데올혹기 j 에 충실한 民主

#휩I라고 하지만 組뻔않고F 機융~rrn 에는 많윤 차이 7r 있는 것이마*

축 美固과 英固윤 政治組織과 i뚫풍에 있어 다같이 民主方式율 뾰

하냐 美固운 少數~ ;;i] 權利를 보장하는 여러 制度가 그대로 유지되

고 있4며 英固윤 강數決원칙을 가장 중요시하는 原則4로 되어 있

~며 資本主훌훌운영도 私有財훌외 保障이* 횟約 自由의 鳳則이 필수적

인 총件이지만 英固의 경우 主要옳業 에 휩有化 :t±융保障에 한한

註 35 ). Thu그 E. S1EiJlUld, (없) The ldeologiesof 뼈 Develφ'1I:\9: nations 2th(어) Praeger
fu.bJ，f녔1Sr 1967, P.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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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 制度의 시 챙둥 그와 固立될수 없는 훌훌훌홈둘이 배 합되어 있;으‘ Jli

며 .共훌훌主義#制외 固家에셔도「맑스」主議외 華本原理와 양럽되기 어

려운 F 려베르만 J (Lieberman) 理論.' f 쿠닌 ) (Kuni피 경영꿇編請.훌훌

좋갚육主훌훌. 市規定옳的 삼융主義야흔둥 賢本主義要素7} 混合되어 있는

현설이 바.여기에 運業狂융觀에 업각한 收敬理論 (llDGnvergenC8)- 이

擾흉흡하게 되 었다」 3&}.

그러냐 美固과 英固이 民主主養 r 01 빼올로기 j 의 모든 총혐-올 갖추

지 않았마고 해세 우리는 非民主#制외 固家라고 하지 않.으며 소

련. 東歐가 賢本主훌훌 r 이떼올혹껴 j 외 훌훌素 7t 加味되었다고 해셔 ‘賢

本主義#: ~U 의 덜회家라고 부르지한 않는다-. 이것온 操作的 5E義 (ope

ra;tiona:L. dafjni tion )37~1 의 하애 얻는 짧念어l 업각하고 있기

빼뭄이아.

그쉽 과연 南北韓와 政治#制는 에혀한「이데올록기」에 업각하고“ η

있는7t • 한마다혹 外朱的 f 이데올로기」짧先에 의한 政治#制라고 말할

수 았다 하겠다 •

.r 이 데올로기 J 優先예 의한 政治#制는 「民族統-J 이라는 판접에셔

놓고 본다연 그것윤 民族의 名替， 民族의 利효， 民族의 便命올 캉ξξ 「

한 m購성 行動底理에 업 각하고 있는 民族主義와는 간격이 있는

것이다.

f B. 셰 쩍 J(Boyd C. Shafer) 에 의 하연 民族主훌훌의 要素로셔 s 가

지 를 들었는데 CD공용된 輝土， 種族i 言語 도는 역샤켜 文化에 대 한‘

사랑 @民族의 政治的 狼if.과 安定， 그러고 뭘威선양에 .대한 欲望

@民族。I라는 악연한 그러나 빼후는 超自然的언-사회혀.‘有機#에

註 36) I러랩久彦혈, 前휩순한 參照

註 37 ) 金河휠 • 韓培洛共著， 政治字 日新t± 1973, 62 rv 67 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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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한 산바 로운 敵身 @固家자쳐1 폴 담的規함과 아울러 個人윤 오

;씌 볍象만융 빼하여 存在한약는 독단 @자기나라는 世界에 절대

하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다른 나라보다 E훌越해야 ξ}역 。l

딩的울 위 하여 공격척 行動올 取해야 한다는 素性플올 가지 고 있

마고 한-마 38) •

그렇다연 뚱않主鉉라는 民族的 차원에시의「 民族固家保存 j 과「 民族휩

줬r~成 J 01 設定되어야 할 것야 며 , r 統合」 이 라는 課題는 r民族利효q

EE찮使命 3 많應.쯤흉」라는 民族史的性格을 지니고 있기 혜뭄에 普遍

的 r 01 ~11 한곳. 차 ‘! 의 休制보다 .Ii:뚫主義的 1*制7r .7} 간 優先되어 야할

것이디.• 척 어 도 .s.:族긴즈쫓뚫는 룹族自決權이라는 自 由 of옆 그러 고 벼

EL決定棒。l 추어져 였으며 , 民族固갖가 固際狂용의 ·員~jξ셔 3jl-等

한 權利줍 保障찰 수 있는 主權的 4z等이 前提되어 있기 랙뭄에

그것은 r 옵主主줬的」이어야 한다는 얹理il- 성립되고 있다 3 센

그러으로 F 民앉紙-J 울 위해서는 r 이더l 올록기」休制의 包越혹 E흘族

主짧具쩍의 땅〈펌 f本샘的 휩쫓7} 形成되 야 야 찰 것。1 다.

나 e 南北韓休制와「 시 펴i 옹로 71 .t 性

南北짧 j'수制액 f 61 데슬후기 」性응 h￥放에 서 쑤터 시작한닥. 소위

r 前옳옳他」 로셔의 소련외 쳐外않策야 韓¥島에 적용되면서 점차

共逢主義者플와 統制B:域 o ;응셔 의 北韓의 性格이 냐타냐기 시 착하였

냐. 그려하꽉 낚￡푸 푸가늘 j병速의 경우와 마찬가지혹 韓固에서도·

Ir r 소:'1 에 트」政策윤 그 나라의 소련 짧制部分에 衛星핍을 E월JL(~!'고

註 3a ) B:lyd E_ Shaf'er, NatlcnaUeID Myth ani BeaJ.l ty, N.Y. Haπurt. 혀n Bmce Co.

1955.. pp.7 - 8.

註39 ) 板첼興-著， 7-:/δ@民族主義ξ經濟풍展. 東京東洋經濟新報삼 쥔J 1962 , 31 !JG

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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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뼈嚴固象를 그 냐라외 殘奈部分에 1 빼한 支配權 확렵올 위한

作戰基他로셔 利用』하였고싼 안~후 부려는 소위 r 民主基·地論외 前

衛隊안 뾰民族勢力。l 固際웰‘力의 支援下에 民族勢力을 주축하고 全#

主議·的 政治文 f~j 를 랬훤j的으로 移入시키기 시작하였다.-이에 金日‘

成응『民主基他의 랬 f~는 組固統，의 결정적 휠保。l 마. 民主基他강화

에 대 한 口융는 우리 組固야 鏡-될 해까지 계속 남아 있어야

한다.JI4 1} 고 하얘 「 밝스-레 닌」 主義에 업각딴 강력한 共훌훗훌훌 r 01 례올

로기 」 의 政治#制를 규L성하였먼 것야다.

또한 北韓윤 rA民이 총륙X 한 偉大한 政治的 勝利」릎「法的￡로 確

保 」 한 소위 憲法은 바혹 r 民主옳他 」 강화어l 업 각한 rA民民主主義的

固家形態j 를 밝혀고 있￡며 최근에는「얀육主義국가」라고 規定하고

있다. 그라 고 共훌主義의 主導쯤영‘力으로셔 「 先進的i품웠안 혔動종!’뿔級플

•••••• J 을 규정하였먼 것이다.

머우기 r 캘에 의한 固家統制」의 支配方式을 취하고 있는 北韓응

42J \
『鋼餘같。l' ~充I되고 댐結펀 r 돼년 」 的안 兌 ,JJ • .E..로서의 혔觀兌윤

超憲뿔的안 權力을 行使하여 公式的 r 이데올루기」의 섣현을 위한

혐-狼載政옳울 수렵하고 있다.

한연 北韓은 46 년 . 8월 10얼宇 r 뚫要뚫펀 E힐;합 it; b를令」 을

公布하여 生覆시 설 및 信用機§멍을 직캡 장악하여 統制經濟의 용훌般

융 쿠축하였고 固有化政策ξ로 都市民운 共逢캘 it!t制下의 r 職場 J .E..

註 4C) F노어r.l. ck C. Barghoorn,Thr3 u. S.S.R:J..{onolith1c Cbnw.Js at Hi없 때 Abratd,
81興rl Nwmann{ed)YJOdem Ibl1t1 ca그 Thrt1os ，돼ls Un1 of ro Ch1ca명 Prese

1956 , 1>.281

註41· ) 깅 일회 , •짧固의 乎和的統-에 대 한 우리 옮의 方針 • 理음앓파 쫓요청 ，3ft.짧

困立出版狂 1962 , 263 面

註 42 ) 숲日成은 1961 年 9 月 11 日字 혔짧兌 第 4 ;X兌大·용에서 한 中央총월잠 황

業經;￥n報告에서 이렇게 表現했다. 同報告꿇 120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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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組織 1t되 셔 강력한 鏡옮I없쫓흙1*制를 쿠축하여 全住民을 共흩흩兌의

품얀~혹 몰아넣고 말었던‘ 것이다 i

도한 新憲홉에 도 兌을 指導하고 있는 主席융 「固家의 首班 ·固聚

主權외 代表 J (89 짧로?규정하여 兌에 외한 -元的언 J 固家」指훨률

明白혀 하고 있어 「레닌」이 r 固家와 華命」속에셔 固家훌『武養한

사량플의 組織1* .Jl 43) 라고 .Al켜한 것윤 이를 잘 JI.훌E 해 주고 았다.

韓固도 역셔 解放과 동λl 自由民主主議 r 이뎌l 올로기」를 無批￥u 的

A후 뱉아둘여 民主主義 훗質 즉 政治權力의 ?±용的， 繹濟的 a훌般의

批張을 도오하지 웃하고 다만 形式만을 행하뇨//있었다씬

그러냐 固家의 확흥-的 統制쩌이. 없는 多樣1t펀 政治#制안 自由民

主主義는 鏡治의 5월質을 의 야하는 「 靈法 」 에 의하얘 支配方式올 찾 고

있는 韓固은「 自띄民主主義의 基本我序블 며욱 공고허 하는 J r 民主共

和固윷 컸셜 합에 있 어 」 라는 民主的 옳本~序를 前文에 明白허 규

정 하였고 三權分立과 自 다3經혐#制릎 규정 하여 自 由民主主議의 「 이

데올후기」릎 실천한 것-올 밝혔먼 것이다1

이렇게 본마면 北韓윤 행固딴 共뚫 r 01 돼올로기」의 #制를 우축

해 놓고 있A며 짧i휩‘은 自由民主主-議 r 이더1 올로기 」에 외한 統治方式

윷 취하고 있마.

南北간의 現#制릎「 아이챈스타트 J (8. N" Eisenstadt) 냐 r 쉴 즈 」

(Edwar«l 8hiJ. s) 의 分類짧;念에 짜른마연 붐영 히 韓E힘윤 民 主 主義#

願l 屬히고 있왜 #鍵은 솔#主議#點Ii 협}고 있마. 또 얄온도가 많읍장양l

註 43 ) 朴京헐著 , 北훌훌流治機補論 흙大Em 1970, 183面

註 44 ) 뻐gene staley. 암1e FUture of Un18rdeveloped CO따l~lee 1954.

申-澈짧，後進F펙의 혐뽕 正向#土 1961. P.202

註 45) S.N. Eisent따t， '!he RlJ.1teal 일:rste띠 of ]lnp1r아The Free PresG of Glencoe
1963. pp.B -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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짧웰II 따라 分類한 離l뻐J. 代入뺨연 輸훌}용 훌業f밟敵治懶l뻐l 園헨+ ~앓훌u

分 ft의 J 批大-* 政治文 化의 水 3f 그러 고 運業化의 f몽進둥~j응 「 앙글

혹‘아메리카」政治#制에 接近하고 았~며 北韓운 明白허 숲休主義

政治#制型에 속 한마 하겠마4&).

이러한 全#主義型에 屬하는 ，固家는 일안척 o 후~챔성 rol더}윷.강u

@뿜導者. 偶f象 it @ 밟-1효制를 保뾰하고 있A며 政治文化는 @랬

짧u的投홉U@機能上不安定 @同質性의 Ai흉住둥에 의하여 형성되는

빠 北韓윤 本質的~혹「 맑스 • 허l 닌j的 「 이 데올로가 」 에 입각하여 ,
이 「 이데올로기 」 플 주현하는 具休的A物로 金 日成울 偶f찢 ft하고

있~며 , 이블 民꿨에게 宣잡注入하공 r 이더1 올로기 J. 의 텀標에 動흉

하기 위 한 훌훌幹組總안 「 혔動캘 」 의 -}효 IM --풍흔 友3호인 複敎政첼 .

制플 형식장 택하고 있마」롤 형성하고 있어 어느 #빼보다 r 이레

올로기 J {生이 훨싼 캉한 立場에 있다.

이미 앞에셔도 지척한 바와같이 北韓짙흉法도 강력한T 이례올후지」

性을 냐타내고 있어 北韓憲홉윤 前3논의 規.5E도 없야 풍의 網領

에 딱른다는 것울 明白히 하고 있음올 알 수 있다. 사설「兌」이

라는 f현~개 냄 ( 삼철개 냄 ) 과’「 魔法」 이 라는 形式개 녕 ( 下뾰개 냄 )~

로 파악한다면 머욱 푸렷하마 하겠다 i

그러냐 섣철개업파 形式개 녕윷 同時에 합含하고 있는 韓固헌법은

「 憲홉 」 前文에 서 固民 의 決定的 -意思와 휠월f용fξ規의 規範住의 기 초

가 되는 1']!빼성인 政治的 決뼈때}올 明示한 꽤文에셔는「슈쿠한

歷史와 전동어l 벚 냐는 J r 3. 1 운동의 ￡쏠월홉高똘한 a狼쩍 i立뇨精*뻗뿌 J r 4. ·1

義z횡홉 빛 5. 16 華命의 理;솥을 계숭하고」라고 하여 @民族史觀에

註46) GoA 따πOld ， ·COlJ1P!l.rative POlitical 양-stem· 'in 뻐lit그c aJ. Behavior by
“

H. Ea그au 1956 , pp.34 - 42

註 47 ) 韓相훌§著 ,韓固憲法 혐-文關 1965, 22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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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각한 歷史性 @民族主義이념 @民主主義이냄 @民族主#柱확럽동의

政治的 決홉f울 明示하여 역사성과 民族性에- 업각한 民族主훌훌와 民主

主義블 나타내고 있에 이어1r民族 J <'l l 라는 正觀的채념에셔 출발한 것

으혹 r 01 데올로기」 性이 꿇한 立場윷 취하고 있어 韓힘은 理念과

脫쩔念의 衝突을 엘 o 키고 있마 하겠마 •

r 民族廳 -J 이라는 판점에서 南北#制플 比較한다연 먼저 北韓응

꿇固한 r 0] 데올로기 」 性에 서 부터 뾰皮하지 않~면 안완약. 또 . 韓댈]운

찜末指向的 관점에셔 現在 衝突되고 있는 개념쑤터 셔서허 超克하

여·￥ 찰 것이다.

그러연 다음어l 셔는 能力比較를「兌」이라는 측면에서 究明해 보기로

하켓다.

다. 南北~''f .1*制와 편力比較

南北韓休옮IJ의 特↑生들율 比較하기 위하여 먼척 共通된 構造的

率敎를 파악할 펠요7} 있다. 그패 서 r 캘」 이라는 政治的 權能외

수행울 「읍北韓외 政治現:없에 代入시켜 @正統性패턴 @機龍範圍 ®

政策決定權造 @El標i좋成패단둥융 標準的 펴目-으룩 삼아 能力을 比

較해 보기로 하겠다 ι

먼져 이를 위하여 政兌의 機能的 特注쑤터 分析해 보것l 마·‘ r G ~

사르혹리 」 ‘ ( G 10 Van n i Sar 't-ori) 는 政兌을 CD-政兌#制 (one

party) @T 허l 게노니 」 폈兌 (Hegemonic-party) ®支짧的政껄캡켈

(Predom1끄ant-pa. rtl) 링固흉 (Two-party) @옹건한 多數뿔制

(Moderate MUltipartism) @과격 한 多敎캘制 (Extreme Multipart

! sm) eJ)微分 it펀 政캘 (Atomized .Party) 으로 分類하여 從朱의

--C5



、

分

f룹

。1
4빼

평入하였마

混合한 것￡로

「 支댐g的政兌 」 개 념 을

-兌#制는 CD파 @릎

修正하여

北韓의

-행制개 념을

類方式에 의하연

做할 수 있으며 表面上 r 朝民뿔 J r 좁年좁友兌」 둥은 있지만 아우런

題合能力。l 없는 혔윷헬껄의 完全從4협의 政캘안 것이다.그러으로

5연!fJtJ j효 윤 「君 臨하는 껄 j ..Q.로 存在하고 었다.

한~ 후첼固의 政품은 數字만 옳準..Q.J료 한략연 多敎兌f*制의 類휠넬

어l 속한다 하것}..Q.냐 相행的 첼力의 分몹c-릎 감안하연「支配的 E잦컸j

1*制로 보는 것이 원필향 것 이 다 • 「 사르도리 」 어1 와하

存在하지만

연 이

現쫓的..Q.J료

r 合法的」안 執‘*쩔

:냈態、에형훌한可能住01

i& j효~l

鏡융동의

이 외의執權*효政'j옹1*制는類型의

훌훌경북者로서

있마.

그러나 南~~짧의 政풍깜#制의 가장 흔 差異쩌운 北짧은 짧d캘3t첼양

가 完全不可能한 -j효 3뾰銀下에 있다는 사실이며 iR a회에 함E희응 1&

權交替의 可能性이 완천히 「排除되지 않는 J ;없想下에서 i뚫꿇되 어

왔 o 며 그먼 의마에 서 J1;..義의 複敎鏡결똥集 ffil 의 성격울 띄고 있다.

이러한 前提下에서 南北韓의 포統住 패턴쑤터 比較해 보연 마음

과 같다.즉 원래 굉zj호의 ~治的 f갔캅딘은 公 R핏챔‘펀펄익 선출i 政짧

의 立案 政府構成，政權획득융 위한 용k짧파 앓合 그리고 政治的

있어 法的 o 로냐 政權鏡룡동者의現쫓的 ξL로나

X명닝i

안정치

機能을

存在릎

오듣r 혔웰1兌 」윤北韓의있..Q.'-f
c _

T .l!.敎育둥에

하고

않고 있다. 짜라셔 혔뚫b 兌은「 唯-한 合法的 權威j 를 主張하고 北

韓政權의 P崔‘한 權力手段A로 公認받고 었다.

朝蘇華命原理플앨반척의하면「맑스-레닌」주의의

Oiav강m1 Sartori, 켜γ}Xll0gπm。양 of Par방 양at얹1’ in 표ik 파lardt and Stein

혔혈b兌前文에

註48 )

，Rok밟n(ed} Mass Pol1t1ca,N.S.Free Press 1970, pp. 311 - 352

-57-



의 훗錢活훨b에 創造的￡로 적용하며 49) 라고 규정하여 랬力한 r 이데올

후기 」 로 武옳되 어 있음을 영 벡허 하였고 또 껄의 公式文敵은!i f맑

스-레닌」주의 연반적 原理를 우리냐라 현실에 創造的~로 적용하얘

朝解華命을 廣利어I 로 이끈 金日成同志를 위시 한 朝蘇共塵主훌훌者들의

主#思想과 自力更生의 효홉命精信을 培養』운운하여 $l 金日成 -A1*

制와 金日成偶像ft에 拍車플 가하고 있다. 또한 숲#主훌훌#制에서

폴 수 있는 바와깜。I 金 日成파 公式的 「 이 데올호기 」 를 北韓住民에1

게 宣博， 注入하야 動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「 兌」의 f뚱劃은

강조하고 있마.

01 와 대초켜우혹 후앓固의 正統性「패던」운 北韓의 그것과는 선혀

마윤 바탕위어l 옳鍵릎 두고 있마. 北韓의 政治홉옮r.l7l- 全#主義像制 ‘

特性에 £짧한 l혔↑좁的 -#'1폈고F 意識的안 敵身에 바탕을 둔 것이 라

면 첼월E힘의 경우는 「 法律파 핍慣」 의 휩B合 또는 調和릎 政#合法

↑生의 훌훌魔로 삼고 있 기 혜운이다. 즉 韓l뀔에서는 憲홉이냐 法律。l

固民의 參i중냐 代表의 討議플 흥하여 政治指導/홉의 選버方法이냐

政策決定方法을 規定하고 있다. 마만 현실척 o 로는 합統的안 펼慣이나

規‘範과 外5월的안 現代式 法規나 이의 간격이 격심하기 혜뭄에 韓

固1*制의 正統性「패텐 j 윤 法規에 바탕융 두고 있다고 말하기는

과칙 형렁한 실정 이다. 오히 려 F뭔者A]-이의 훌魔과 衝突。l 解消되지

웃한채 不安定한 옳般을 야루고 있마 하겠다.

마읍 政治化와 zk準을 比較해 보면 숲#포義국가의 共通的 特住

야기도 하지만 北韓#휩j외 政治水準은 高度로 발달되서 있」ζ냐 그

註 49 ) 朴혔뿔著，前휩짧. 107 面

註50 ) 上펌합 • 108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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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이 훌行하는 政治的. 機能윤 「無制限的」이라 할 수 있다‘따라셔

햄權훨인 「朝蘇혔훌b풍」과 다릎 SJf*냐 組織f*..l.~이에는 삼융的 機

能에 판한 어혀한 責任分휠도 없고 요켜 r 피라‘밑」式 統治#制속

에 챔屬되어 있다. 그렇마고 北韓#옮u內의 分11:慶나 횡-門 1t水灌이

낮다고는 폴 수 없다. 오히려 專門化水準도 政治的水準만큼 높운수

도 있다. 이처렴 높은 水準의 專門化에셔 소는 多樣한 投훌”이냐

專門的 機能둘올 鏡合하고 調整하는 作業윤 용야한 것이 사니다.

뿔이 이 擬能올 도맡고 있으냐 이 혜운에 생기는 꿇麗。I 냐 非能率

1~둥외 품제는 #違#制 7}- 얀고 있는 本質的안 띔j約이기도 하다.

특허 r 技術者와 *홉짧..l.}-이의 훌훌麗윤 이러 한 f*f힘j的결합을 그대로

反映한 것이 다 j 그러냐 反面 轉固休制의 경우는 政治#制와 狂융

#制사。!의 경계는 明白하다.:. ....삼융統合에 대한 숲的인 풍e1£을 지고

있는 혔動풍이 *土용休制숲域어l 챔투차얘 r 政없化 IfF業융 용해 ￡월合

윷 造成維持하고 있는데 反하켜 韓E희윤 :f±융統合의 機能운 r 범然、的

언 i웰程」에 외좀돼야 하며 政옳에게셔 기대한 수 없다. 머쿠냐

政治統合에 가장 긴요하다할 民族主議냐 핵영켜 r 이데올로기」차 ;결

C예되어 있는 韓固#制어l 있어셔 政풍둡은 융뿔f릎 악-흔하고 自 E플

의 權力維持어l 냐 끊&할 따릎이다. 政쫓의 統合펀얀 擬能은 찾아 폴

수 없다 SI}.

세째 政策決定의 構造블 보연 다릎 全#主義固家처럽 北韓#制의

特徵윤 政治的 f뚱훌j들이 高度로 軍홉되고 있고 도 分化되어 있다는

점 야 다. 혔動兌윤 갚용各界各I휩어l 첨투하여 政治的.£.1응 統合펀 構造

릎 이 룩해 놓었다. 혔動뿔윤 *효과 政府機閔사。l 의 調整을 도맡아

註51) Y.C. 없n， ·PolitiCal Partiefl ani Political 않velQp xm!1; in Korea’ 뾰.eific

Affaire Vol, ·XI:rr ,No.4 Winter 1969"'70 F.P. 446 "'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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少歡의 最高決定層이 中共委員융와 그 속의 옮中央政治委員융외 指示

를 執行한다. 혔動兌規約41총11 의하연 兌中央쫓員융의 權限윤 『캘大

융와 풍大융사이에 숲1*兌事業을 指힐훌하며 호大융외 決定에 基魔하여

兌의 政策을 수립하고 그 執行을 組織하며 풍의 各種權륭명을 設훌훌하

고 그 活動을 指導하역 幹部들을 配置 및 育成하며 固家 體홈

文il:;機閒들과 t±융 E죄#들을 指導하며 其他政兌 및 댐#들과의 國係에

52)
있어셔 풍을 代表하며 껄의 財政을 管理한다.n --，고 규정해 놓고

있다. 中央委를 政治#制의 中根챔繹무로 하고 地方캘中央委員융플 폈〈짧퍼

政策決定邊行의 「 벨트 」 帶로 삼는 統制網이 우축되어 있는 것이 다.

또 한혐 이 벤 修正憲法에 규정 원 뚫高指뿔機關우로 中央A民쫓월융

플 新設 (修正憲法7 章} 하여 풍~治委월늪윤 委흉.2...~료 登用하여 3효

과 댐家는 완천-致펀 tJC制#制를 T축해 놓고 있다. 이러한 ~制1*

制릎 r 民主主쫓中央集權制라고 表現하고 있다떤

한연 이어1 ul 하여 韓固윤 政治 文化 형태가 아직도 완전히 E꿇뚫

i l:; 前 政治#制의 投홉U 테 두리 를 벗어 나지 뭇하고 있￡역 또 ￥環

춤的 (Semi-competitive) 政治밟係싼 의 範廳에 있기 빼 뭄에 아켜

도 政策決定패턴의 품제는 均衛을 이루지 뭇하고 있다 하겠다.

끝￡혹 目標達成의 패템을 보연 北韓윤r 華命的」이라 하겠다. 北

후헬#制71- 지금까지 i흘求해 온 基本텀;標는 소위 r 自主的안 *土융主義固

家 건셜 j (北韓 憲法 ”총)과「南朝解解放」이라는 강력한「이데올로

기」로 武훌되어 았다. 이 꿇本텀標運成울 위하예 北韓指導I협윤 北

註 52 ) 朴東雲훨 , 前휩 활 127 面 •

註53) 朝縣혔웰풍規約 第 17 菜는.풍은 民主초-義 中央集權制의 原則에 의하여 組織

한다·고 규정하고 있다. 朴東雲훌，前揚暑 114 面 활照

註 54) G.A. 뼈。>Ill and J" .S Col뼈n{없) The Politics of 캅1e DevelOping Are없， Prince

ton Uni , Prese 1960, COnclusion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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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住民을 철저히 動員하얘 오고 있약 金日 l행의「唯-忠想、」이 H}-후

그것이다.그리고 金日成은 北韓은 소위「華命的民主基他」후 완전 要

塞化하기 위하여 r 大꿨의 利효을 위하여 關총」한마는‘「群짧짧펴 J 55)

政짧을 수행해 왔 o 며， 01 것윤 곧「 南朝蘇의 解放」 과「숲固的 범위의

共뚫主義 건셜 」이라는 쳐外的 훤命目;標와 밀접한 관렌하에 追求하고

있다.

韓固 으l 담標達成패탠은 Il] 교적 「 텀 的的 」 이 라 한 수 있다 • r 바 교적
」이라는 행짧은 아켜도 행;않을 維持할려는 要素와 텀的 設定에 따

릎 現快裵化라는 쫓素가 Dc.合되어 。l 루어져 있는 경우가 않마. 즉

「 組固의 3f-和統-J 파r 固力培 義 」 이 라는 옥표와r 7:土갈安定 」 이 라는

셈 面어l 서 의 不均衛的 保守경 향01 iii:存하고 있다 •

이 러 한 몇가지의 패던어i 셔 南北웰의 能力플 比較해 보았마. 이플

休制生存能力이 라는 판점에 서 $宗合하여 은다연 北첼은 韓E획보다 훨싼

有利한 위치에 았다. 혔鼓껄의 랬力한 支혐c#:웹j로 언하여 共f죠응化作편

의 障힘가 되는 파거의 制度냐 핍慣은 완걷혀 쁨려뽑아 除去해 버

렸다. 혔파풍의 도 하나의 機能은 소위 金日成의 唯-息想슬 숲住R;

특히 좋生둘에게 注入하여 소위 敎育을 풍한 政治삼용itt펀就 (POlit

ieal Socialization) 을 진헝해 왔고 지금도 강력하 ~行‘하고 있약.

그러냐 짧固‘?은 꿇뚫化 以前 JE.Z治文化의 範짧와 쭈隨똘的 표k治1*係

외 初期段階라는 판점에셔 보연 야직도 休1~U 維持能力어i 많윤둠제점이 있바 하겠1:"]-.

이 렇 게 볼떠l 南北#制는다쟁1 r民랬찮-J이 ι1는 판정에서 相처的인 脫꿇

펴을 지 니고 있다 하겠다. 댐北이 다같이 #制能力올 첼·혔시켜 온 것은 승냥

간의 혐抗줬淑에셔 출발한것이며 뭘念과 짧突 ~l-이어l 짧魔과 衛突올 느끼고

있는 실정이다.그혀나 北韓과 같이 강력한「이페올로71 J 와 진정한「民찮洗-J 이라

는 R:族的 치원 그러고 짧몇的 획짧E용끽E으I 간휴을 I폈행로 해결할 能力。l 없는

反 Im에 韓固윤 「 民族統-J 이 라는 차원과 現突的 정치力꿇의 채말캔n는 相

표連團的 상태 어l 있 o 며 固民흉志의 현실켜 흥f;l즉 71- 可能하기 혜 뭄에

北韓#制플 능7}할 수 있는 협在的 底力응 存在하고 있마 하겠다.

註55 ) 朴束뿔훨， 前휩판 187 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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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南北韓#制와 JfX:蘇可能住

이 01 앞에서 지적 한 바와같이 南北韓으l 政治#制는 붐영 히 짧

質的안「이데올르기 J f*制안 것이마. 北韓으I 강력한 「맑스-레난」

主義的 共塵#制는 「民避J r 自호」라는 用語룰 「스달란」的 뿜

族題과 「金日成」的 「自主觀」에 입각하여 相화#制否짧이라는 빼

提下에 生存能力을 維持， {I명張하고 있으역 N.fID 驗E희은 土휩化되지

웃한 自由民主主義#制릎 維持해 가면서 「民族 J r 自主 J r .:'tf*性」

둥 民族的 正統性에 입각한 用語플 끊逢하연서 「이데올르기」維持

라는 측면과 民族主훌훌라는 측연의 중휠짧관계속에서 生存能力을 維持

하고 있는 실정이마.

그렇다띤 休制上으l 接近性운 짧見할 수 없 o 역 E륙族던김쫓의 保存

이 라는 축건은 상당허 &힌항융하다 하겠 ::+‘
그러 냐 벼族統合의 강양敎인 짧5션的， .)논化的， 種族的. 릅즘홈的. ±힘생的

二L려고 前의 鏡合經驗등이 쁜E-I 갚꺼l 灣在하고 있기 써운어| 적역도

ri짧合」이라는 몹族史的 使命짧이 前提펀약연 짧퍼5上의 脫 「이데

올르기」 는 점진적 A로 f足進될 수 있마 하겠냐.

앞에서도 分折한 바와갇。I f륙族固짧형 상이라는 측 t날파 fEt윗떠졌保

存。l 라는 始폈的 f헛命이 있 약 1건 形式이 냐o~ E;앓.:'t끊休 1ul1릎 캡 상 학

여 점차 統-의 接近方法을 옹홉見.하는 段|홉性도 AI;쳐할 수 있겠냐.

그러냐 固土分聞의 固內外的 환경 要因이 「民族統合」의 前例에

國하는 일이므로 休制上의 완전 接近은 현싣성이 없는 것이역 #

制즐 接近시키는 방향에서 적어도 民族的 차원에서 形式파 몇質의a

뭄처l 릎 모색하는 基本훌勢가 뎌욱 요청완마 착겠냐.

그러 으로 統合의 개 념 을 構造的 鍵集‘注 ( Structural Cohe !1 si-

veness) 에 정도에셔 찾아야 할것이역，懶펴포義者안 「하스」

-63-

α--

( \



( Ernst Haas) 가 지적한 「機能部門統合의 批大理論J ( The ex

P.ansive logic or sec~orintegration)싫}을 켜 용하여 「 밑A로

쑤터 JSJ 짧合段階릎 設定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마 하겠마.

。l 마 T 도이취」도 辰說設定했듯이 『固民的 fill結柱에 판한 意S짧

은 共同의 R혔천j나 敗北. 도는 共同의 勝利의 기쁨이나 共同의 슬

운풍에 서 建出되어 A] 거나 5옳化되어지는 것 .)J 57)이 라는 確**的 補5휩

「퍼l 카니즘 J oj 諸짧史性， t 諸文化性둥 統-‘問題 以前의 同質화} 要등참

가 {성心에 깊게 濟在해 있 71 배운에 지금이라도 「民族統合」이라

는 :民族.Q.j 最終的인 ↑뼈植 '58) 이l 셔 1률최줬§~풍-릎 수렵하여 政策i뀔첼에

/딘떳한다띤 機能짚:合의 接:id:柱은 당장 짧見펼 수 있을 것。l 마.

。l 것 윤 「 맡 S록 부터 .9-JJ E링族짧合의 可能性윤 濟tt化되 어 있약

는 것읍 意味하며 統治숨的 民族主義가 짧題될 째는 속시 강고한

짧짧‘운 가지고 盤制接近읍 모색할 수 있다는 前훨性윤 향상 活뚫b

하고 있다고 할 것이마‘.

그러냐 무엇보다 먼저 헬등좁되는 것은 北韓의 죠속한 脫 r 0] 데올

로71 J 性이다. 랬力한 r oj 데올로기 j 짧制혹 「 이 데올로지 」 的 統-

당펀늪 세워놓고 「야데올로기」的 統I때I핍갚 뺑術 'f~ 안다는 것은

rii형J짧合」의 巨)(딴 否定的 훨素이며 진정한 r R:;앓流-J 이나

56 ) Ern s t Ha a St B eγ。 nd the N.li..t'ion State: F’ unctionalis피

a. nd Internationa'! organl!za ..tio n, Stanfo'rd Uni, Press)954

•57) Kart 짜 .DetacpCommunioat1onTheory and Political

Integration Philiph E Jacoband James V.TOSoan~.얻d)

앙1e rntegrati on of Pol itical iOommunitiec. Philadelphia

G.A. Lippincott 0 0, 196 4, p.55

58) 뿔昌圭， ·民族的안 짧::..~標 北韓 7 '1깎 s 月용 61 - 62 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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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統合 J 01 아닌 끊民族的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마.

그러므로 體制接近에 있어서 感陽的 民族統合論이나 「야데올로 71

」的 民族理論을 경제하지 않을 수 없닥‘ 딱라서 形式理論 방식

이든 훗質接近方式야듣 역사적 사회척 성격과 具體的 실낀적 性格

을 7}진 民族主養의 體制代뿔 7} 先行되어야 한 것。1 다.

다만 「사하로프」의 ~혔~ti웃階에 의하면 北韓도 乎和共存정책을

긍청하는 측면에서 統-方式을 내세우고 있어 역시 -段階의 상태

이l 였다고 할 수 있마 S객

59) JfZ값覆끊과 :>jZ-jfO共存에 관하여 g왔~J.몇짧의 支持者플은 꾸和共存플 l!l"{欲외 肯

定的 훨b機가운데 하냐로 상고 았으며 反x'1者들윤 ~탔훌論파 꾸和共存과는

천 혀 園係가‘ 없마는 否定的 反!5올 냐타내기 ￡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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五. 結論(I쨌擬方풀℃에 의 한織一方훌훌)

가. 統-'基盤造成으로서 의 收혔k理論

냐. r위로부터」의 統一方품

다. r밑으로 부터」 의 統-→方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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五.結 論

( .JIlt敬方式에 의 한 統-方案 )

가. 짧-옳盤造成 o 로저의 JIlt敬理論

I;!{;存 JfX敏理論 이 란 i폐休制에 있 어 저 類{Jj펴 으l 增大 , 相互接近 ,

펄-經혐 및 *土용休않f.I로의 織合 , 햄化 듀을 향한 행‘象이 라는 극허

抽象的인 짧念을 그 內容 o 로 하고 있기 때품에 그러한 快態블

「民族統合」 에 適用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품제가 提超되지 않을

수 없다. ~敵理論의 基盤은 高f필化톡l p륜業*土융릅 前첼로 한 것

이기 예운에 開짧途上에 있는 南北韓의 ￡덩;한情에서는 더 욱 週用 uJ

能性결否가 H원題되지 않을 수 없다.

그러 냐 同쩔論이 提示하는 核心은 첫 쩌 .I業化過흉~oJ 건 찌~ lEU差異

에 관계없이 生찮手段.Q.j 技術파 휩:웰댐의 脫 「이데올료 71 J 경향에

저게 되고.둘께 經消活動으l 렀l 率f~ 늪 뛰해선 F점銀훌t슐노 그 해放

이 不可避하냐는 젓，세째 훈요한 鎬抗狂용에선 「도그마」的인 世

界觀의 짧化가 빌 어낸다는 것 , 너l 째 異첼#制간의 交流에 선 짧핸한

#制로의 A心의 짧化가 거 운다는것 음이 고 보 연 他意에 의 한 民

族分짧의 超克을 위해 同理Ei움을 適用試댐힘l 브펴고 하는 것도 천

혀 不필하지 는 않다 하겠다 60)

꿇 60 ) 固土統-院 , ‘ 韓=¥島의 統-基盤造fit으로서 의 集中理짧의 適用可뚫性장否 •

‘ 1972. 11.64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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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울촌 - 同理論효l 否定論者 61) 들은 資本主義와 *土융主義와의 休옮Ii差異

를 經視했다하여 資本主꿇#制維持와 아울러 삼융主義의 &落을 종용

하는 不쫓理한 理.論이 라고 論J驗하지만 戰後世界으l 짧化樣相을 보연

숲폐 否定할 수 없는 이촌인 컷이다. 그러나 2 次 大戰後 ?O 여

년 간에 있 였 던 東西탤l家群의 f本制的 찢化는 同理論이 적용되 었 든 아

니되었든 간에 훈같業*土융의 途程에서 얼어난 固經濟#制간의 非中央集

ti.Hr.라는 충요한 펴에저 또 f뼈格形;5X:l뀔程에 있어 λl 어느 정도 If>l敏

9-1 方向으로 1.-1-아가고 있다는 뿔꽃에써 볼 적에 l可理論이 쩌l 시하는

뚱거￡狂승에 대한 t反設이 非詢l1i1的인 것푸 아니라 하겠다.

헤則 If>l敬理論。 1 천개 되 였을 떼 分뾰rr~ 이 암저 !fY:敏理 E움을 깊게

‘까:IE하여 야 한 멧1 :1'생‘에 있 었지 얀 60 삶，代만 하더 마도 %랩固은 다같

。: 퍼休制간의 共存파 交流를 동한 統-援近이 이-이라 오히려 相처

方희 休없II갈 否定하는 緊張fFJ캠패liJ짜持下이! 있 었기 때뭄에 吸if)(統合을

헬則으로 하는 뀔時에저는 오직 i맺策Ri! 익 I :i훨댐可能性에만 開心이 있

었플 뿐이 었다. 그러 냐 JjX敬理論이 共훨團 댈l家에 대 한 보다 좋은

한決恩想이라는 컷 에 핍j明되 에 점 차 ffi~멍에 서 는 차용科추的 , 政治的

등~~설-은 l↓又댔H만5회的 方向 o 로 니-아가케 펀 것 이 다 -

그러 하여 西뺑으l 言論도 『 分閒톡I i폐狼 사이에 도 塵꿇댈l家的 그리

고 運業*土융的인 짧達이 進行되어 서 比較的 類似한 法JlU性이 支配

하기l 되 었고 삼용休밟II 가 어떠한 것이 든간에 어 떤 確定독l 그러므로서

를흔 61) I찮敏￡몇짧의 좀f같論者 대 체로 共쩔-園의 캉者플로써

@ αllltBr Ros6 ，Konverwπ7Theorie - ein neuer tty강100 der alter Welt:ln Zeits

ottrift fUr Gesohlchto \'.'isfJenschaft, Oat Berlin Heft, I , 1967

@ H. Melnssner, }rorvergorgenzden뾰n von der W1rt1chke1t Pedrar:et In 뾰nhelt

• Heft 12, 1971

@ 댐l않久彦 著， 前협등딩 111'" 124面 參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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比較的 類似한 容觀하1인 反힘이 要求되기 어l 이 르랐다 J 62) 라고 하였

다.

JR敵理짧은 接近과 交않블 동하여 #制간의 異質性을 解消 할

수 있고 또 弱勢#制가 !쫓秀1*制에로 Jf5(敏됨 수 있다는 t反說。1

뺑速政治풍토와 지금의 政治A을에게 수궁되었던 것이다.

이 렐게 lfX敬理論이 運혈렇f±갚늪에로의 接近파 休制肯定의 土台위에

있다연 우리 도 「民族統-J 에 있어 하냐으l 基盤造成을 위한 理論

으로 맏아 들여야 할 컷이다. 더우기 南北처話플 한다는 것은

이마 共存의 바탕위에 長期的인 統-目標達成 。1 라는 前휩음가 선

것으로 보아 휩'E-약 具1*(8익1 方法윤 찾고 있는 엽 장어! 서는 「밑

에치부려」 의 水準에저 점차 「위르」 抗大 적용하며 ;j{J표 딩샀다히인

接近을 통한 現#制의 包越플 試떠하여야 한 것이다. 도깐 南北

韓이 다같이 「共存」 의 바탕 위에 相互能率삼용로으I r 펀줬으I j曉

총」 이 시작되고 있으므로 「運쫓化段l얄」 에서의 統-問평는 「基盤

造成으로서의 lfX敏理짧」 이 반드시 적용될 수 았음에 플힘 없다.

하겠다 • 그러 냐 *Y:敏理論이 찮業삼용題어!J틸짧하고 었다면 이 것 은

정잔적인 r 1김￡로 굉-터」 으l 孩近윤 찾는 것 임에 플렌암으묘￡ 이

’
보다 「위 로 부터」 의 形式짧理的인 接近可能의 方法도 南北韓 .91

諸要因에서 찾아 볼 판요도 있을 것이다.

애냐하연 南北韓은 다같이 「統-以前의統合」 的 짧敎가 깊거1 i쩔

在하고 있￡며 • 적어 도 E:族￡어l 대한 不滅의 使?쉬感 ;순 r B;;族 l궐

家 保存維힘」 라는 始海的인 命題가 있기 때 문에 固l聚$행境 夢因보냐

註62) H. VOigt, BuilJi~ :ftir die lli없nft Vanlenho oo.k und Rlprecht, Gδttingm

1967. 88. 10-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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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 「民族保存J 이i 라는 『生存權的 民族保護J 으1; 生理 7}- 훨씬 암써!고

있기 때품이다 •. 그려므로 統-接近에 있어 적어도 民族生存이라는

本能的‘안 要因을 廳念化하여 fol데올로기 J 包越에 투엽시，켜 F民鎭

主義的 政治休制」 라는 꽉흐-한 信念#系를 수립하여야 할 것어다‘

그렐다고 상상적인 「民族~-J 이 아니라 現分햄線은 固鷹的 環境

훌因으」로 分析하고 ‘「이데올로기」 性의 現存性을 양호 긍정하연저

이보다 양션 民族主義信;念#系플 수쉽해야 쳐14는 原理띤 것이다 e.

그램 지긍까지의 If)[敏方式에 얀서 몇가.A]‘ 民族生存의 1 本能的 mt

행부-터 試F깅해 보 7} 로 하겠다.

냐.. [위!의 쑤터」 의 統-方法

「위로 부터」 의 接近方式아 l 으l 한 鏡-方案을 수립한다는 것은

많較的 形式爾理的인 接近方法밖에는 되지 뭇할 것이다. 그러냐

이‘것윤 「民族統-J’ 에 대 한 本質的언 품제에 있어 大原則융 수럽

하여야 한다는 比較的 現쫓性 없는 接近方흰인지는 몰라도 ITM 式.

이 쫓質을 支염E한다」 는 通念어I 91 하여 적어도 I웹형(~系냐 信;뚫#

系효!’ 合理的언 基灌이 設定되어야 하며 「統一接近의 옳本的인 플j:

로저 確R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.

그 理由는 高度으! 同質性을 지 난 우리 먼족이 5형制띈 分홉tl에 의

하여 전혀 異첼的인 두개으l 下位#系릎 形成하여 。]，제는 下位#、系

7} 아주 遠心的으로 옐어져‘ 냐71' 全#로써의 民族共同像.91 生存龍;

力어I. 功敵하;.A] 뭇하고 있 7]， 며I:뭄어며; 이로 딴oj 암아 두개의 下位

休系카 存在.하는 것이; 아니라 完全핵 異質的인 두캐으! 政治짧系‘7}

成立되‘어; 배l했다는 冷醒한! 現笑어! 直面하고 있기 혜움이 다 •.

이랴핸 뺑평가 오 aJl‘ 持純펜다연 양으포 同-民族의 分흥원원 信念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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系위에 「 民族固家保存 」 이 라는 生存權的 民族保持마져 f볍鼓될 것 이

며 그렇게 되연 만족의 휴末는 破局을 免~I 풋하게 될 것이다.

그러 므로 여기 에는 반도시 民族主훌훌的 信;웅#系가 統一方案의 훌휠

底가 되어야 한닥는 必然、性이 內在되지 않A연 안된다. 이 n]

r 分짧의 民族 j 을 「鏡合의 民族 J~로 鏡-，.~힘家플 형성한 史例가

훌E明하듯 民避主義의 강열한 意識없이는 統合의 要素를 짧見할 수

없는 것이 다.

新羅가 三固을 統一하기 μ前어l 는 三固이 同一한 民族的짧境과

意識속에 있 ξL연서도 固家的형界블 달려하고 있 었닥. 그러 냐 三固

윤 各E 자기냐파의 E희찮統合要因~로 r14敎J휩想 」 을 ~현삼아 鏡

총的인 文化와 잖U1t훌로 다릎 雙方을 吸l反하려 하였고 그 때뭄에

領土的첼露파 衝突이 알어났던1 것이다. 그러나 이속에는 릎영히 民

族同一#의식과 同-文化園의식이 存在하여 同-한 짧合要素를 간직

하고 있었던 것 이마. 또한 政治制度도 三固이 다같야 同一한 ~ ..:

統的 制앓下에 있었기 빼뭄에 制度上의 갈묶운 거의 없었다고 폴

수도 있마.

짧羅가 三델을 統-함에 있어 外勢(!팝)룹 빌렸우냐 逢홈의 싹

웅에는 全民族이 民族的 統삼훨素와 文化的 統合要素플 간켜하고

있었 기 빼 품에 按抗的 民族主훌훌가 民族 固家保存이 라는 형 태로 냐

타났던 것이다.

울흔 짧格한 意味에서 본다연 新羅의 統一이 r E륙族主義 j 라는

이릎바 「行敏指짧로서의 民族主義」라고 보71 는 어려우냐63)또 이마

등163 ) 固土짧-院鏡-lVf修所. 民主統-論 , 짧-冊修所 千1] ’972 , II 面 활照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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同一民행￡로서의 l웠合誌가 大꿨化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냐 上

I휩짧로. 부터의 統-意志와 下l협部의 f륙族意킴짧은 갚게 港在되어 있

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. 그러면서도 한펀4로는 部族 意識이

內在되 어 있 었기 때운에 政治 ~J성 橫力關황과 결 합된 部族意휩않은 장시

後三퍼이라는 分짧의 政治史둡 형성하였A냐 高麗가 再統-(9‘18 年)

하으로써 韓E륨j 어l 는 i륙族主할훨가 :완전 쁜리 플 악고 大聚化 놔어 갔

단 젓 이 약 • 高麗흑l 創建精챔의 훨底는 自 主，협빼。l 며 , 自 王精빼을

A f*1t 하여 Eξ族文化의 統合을 완성하였던 것이다. 64)

이렇게 올혜 民1않固家의 保存維持라는 판점에서 民族主義가 반드

시 짧짧꾀어야 하커 「이데올후기 」的 要素늠 점차 消載되어야 한

것 이 다 • 具1*강j 안 南 :H::t~f;r，은 大原則어i 있 어 아직 도 未쥔한 ;없탤

에 었다. 北韓의 f즉폈짧고.~ E륙 11풋±義는 民族史親어| 엽각딴 것이 아

닌 「이데-올로기」的 t긴 것이므로 빨리 많族史짧어l 엽각한 民族主義

료으l 回復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. 北韓의 소위 修正靈法도 그

려고 혔웰兌의 規l約품 形式的안 를홉文홉의 民族主疑로으l 回챔가 강

력히 흥동諸완다 하겠다.

:산펀 팍 i펠도 E한族~if앞으! 定sf..을 위 한 끈질긴 努力윤 試댐하고

있 o 면서도 憲法이냐 기타 宣言文， 文꿇휴에서는 아직도 民族主훌훌와

[이데올로기 j 的 훨素가 幕魔하고 있음을 볼 수 있A며 , 훌蘇으l

훨因을 점 차 修正하는 方I혀으로 냐아가야 진정 한 후잖固的 民族主義으l

전·念#系가 수렵 될 수 있는 것이다.

이 렇게 形式論쩔上의 按近파 同質~이 라도 確保하역 「 民族f핀l家保

까」이라는 民族史的源良을 定立해 놓아야 民族E힐家의 形成 rdl鴻폴

64 ) 上휩꿇 12 面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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論議하는 小前提가 성립펠수 있늠 것이다.그러연 다음에서는 民않

펴象形成이라는 「民族統-J 의 쫓質的接近方法을 검둥해 보기로 하

겠다.

다. r맡￡로부터 j 의 統-方품

「 맡￡로부터 」 타늠 말응 民族主훌훌블 어 떻게 하연 「 統-J 이라

는 몇質問題에 적용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方홉論인 것이다. 周知

하는 바와같이 앞에서 「 民族i회쫓保存 」 이 라는 大前提가 成立되 었마

연 「分짧된 現뺑」을 어떻게 하띤 「統-로 接合」시킬수 있겠는

가 하는 것은 사실 形式짧웰떠次7c에 쫓훌흉을 위 한 突質論理와‘ 展

§셈인 것이닥. r 統-J 이라는 폭최{生의 몇앓은 統合主tf;:로서의 1l?:

族問題와 分앓짧 tk이라는 E팅琮 f법題가 다갇이 考I훤되어야 하는 것이

다. 그러 면 「 統合펙 테理 」 로서으1 B!:; 1잃은 어혀 한 方I혀에서 洗一

方法을 求하고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民族史題어 l 엽각한 「 自主 ‘

平和 • 民族大댐結 j 이 라는 乎和的自主統-끌 希求하고 있다. 그러 연

도 「 分짧의 現快 J ..2..로서 의 댈l 쩍3 -政治는 어 떠 한 方法으로 分斷固家

의 統合方法을 구하고 있는가. 그것은 固際環境의 現代維持와 緊

張覆和라늠 「現我 j 과 「共存」이라는 均衝펀 꾸和論理에 업각하고

있다‘ 그렇다연 얀으로는 自主·乎和·품族大Ell結」의 方法。l요，암

￡로는 「均衛·꾸和‘共存」이라는 方합긴 것이닥. 또 統一의 &￥機

에 판해서늠 얀 o 로는 하푸 B얄리 統一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欲求

가 있고 밖4로는 異質잭;制간의 1*짧U:文化로 안한 점진척 統一方뿔

을 求하고 있는 것이다. 그러으로 「民族統一 j 윤 小前提로서의

「 自主 ·平和 .民族大댐結 」이 라는 統-으l 三大原則에 "5L빼하여야 한

것이 며 , 이三大原則의 接近을 위 한 方짧은 「쳐決에서 和解로 」 라

는 辯하Hξ的 짧展이 있 ~-l 야 할 것 이 다‘

!지금까지늠 짧質休制간의 이 은빡 f 두 처立物의 화決 j

이 라늠 相 互否 흩옆 에 있 었 다연 民 族 댐 家 행 성 을 위 해 서 는 「두x'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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立物간의 和解 J ~P r 乎和의 名分 j 어I 커l 짧見하지 않A연 얀펀다.

「두첼立物간의 화決 j 을 止錫하는 걸응 먼저 戰춤과 緊張的 鏡

황을 포기해야하며 • r 戰황과 緊張的 鏡훔」을 포기한다변 相표信賴

의 바탕위에 內政不千涉과 혈훌훌의 鏡춤올 ..해야 활것이역%.)， [內政 J

不千涉과 홉意의 鏡똘」이 이룩되연 함立物간의 상호짧定과 乎和共

存이 이룩되어야 하며，역기서 부터 진실한 乎和統一의 바탕위에

뚫族固象형성을 위한 진정한 혐話가 소풍될 수 있는 것이다.

그러냐 「民族統-J 올 둘러싸고 있는 덜갚隨짧境要因 ~P 結-問題

의 長期間에 걸친‘ 外延的;代況을 고려해야 하무로 世휴乎和定훌훌過쩔

에서 南北야 마 같이 3jZ;f'o定홉을 위해 努力하고 있다는 事쫓을

f{i즙정하여야 합 것이며 , 만대로 우리 업 장에서는 짧￥島의 꾸和定

장관 F깅定 내지 保障 받아야 할 것이다.

이렇게 하여 「꾸和의 定휩 j 이 南北간에 이룩되면 그때 부터는

可能한 段階에서 부터 交流블 풍하역 지금짜지 內在化되어 있는

民族文化블 題1£化시키고 r 이데올로 71 J 的 文化는 民族文化속에 包

越시켜 낡고 理念化한 것을 점차 消藏시키는 段階的 統一接近을，

펴하억 궁극적언 民族펴家행성 o 로 。1 끌어야 할 것이냐.

물온 이러한 변증법척 段階의 接近方뾰은 固家的 擺;훌이 아니라

r 隨時로 改善되는 動的相開的인 魔;용 」이역 • 이에 말맞추어 훌훌固윤

。1 에 [8 -1 5宣言 J • 南北末十字융짧 • 7·4 줌明 그리 고 T6.23 宣言 」

츄을 풍하역 民族E힐家형성의 段階的 方案을 提示하였먼 것이마.

[ 7.4 좁明」윤 「民族統一」方法의 小頂則어l 合意블 보았다늠 점

에서 劃期的이며 現쫓的인 것이 었마고 하겠마‘ 그리 고 r7.4룸明」에서

註 65) 이마 朴大統領의 r 8.15 宣言 J 에서 힘효의 짧훔올 提議했고. r 6.23宣할」

第3 펴에서 內政不=f涉의 原則올 提議하였마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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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南北간의 짧張繹和와 筆흉￥衛突防1I::. ol) 상눴 ( 2평 ) 하역 짧즉암고}

짧張的 鍵뜯륨을 표기하였S냐 信賴혹l 바탕을 이룩한 「內政不千涉」

파 善意오l 隨황과 상호짧몇으1 r 인정파 共存」에는 쿠혜적인 참잖

이 없 이 영P 짧張뚫%0외4 ~}핏황을 판선 ±가 한tt는 flO定첼~! 段階

에 관해서는 具#떤언 合意가 없이 파北간의 장:Eimo성 싫f않交流

( 3 項 ) 어l 얀 合줬하여 결극 r fl한펴어l Li 한 편北처읍·5 J만읍 춘-잔한

결과 쫓짧注없는 다시 말하연 f)3 il.;Z구沙 (19 인 섬?f~ 하&좌5件괄 처lλ} 하숫긍

北합의 짧'tX打破〔페 x1 ~·li 7J‘式-운 可읍늠케 하c9 :qz~으l 定휩어l 외 한 짧

-接近方式 ~P 民 族힐i 줬녕 성 은 :JJ..각 상·펙 어I l!E}지 고 말았 던 것 깐1 다 •

그러나 「 ι23 웰言 j 셔l 서 는 닝] :~ιι: r'3 I닷不千fl~파 젠땅的됐앓 "I 협·

;끊흑1 t힘際d성 찮좋윤 않뚫놨ε~ l-j. υJ n] ~l:;할찰 은 r 0] 더l 윤로거 J t1성 固

執과 諾先決짧件 고죄만. -꽉 초검fj 하는 bOZo r 7 ‘ 4 채챈 j 을 콧짧한다는

짧略 o} 수링되어 있었71 해운아! 사쇠성- 北짧은 효~i피. r oj 터1 올로

기 」的인 行행윤 취하고 갚았던 것이다。

그렇다고 품族됩쫓形成이라는 民i끊~的 使命을 ￡기한 수는 없는

일이기 에품에 m;存 liZ값 理즙챔.9-} 옳盤。l 되는 짧業11융로의 f몽進

을 倍加하여 鏡-0옮읍짧의 安定性을 J.j 찾아야 찰 것이아‘

「휩力倍養 j 의 걸이 바로 이런 意味어l 서 짧-方式을 接近시키는

옳盤。l 라 結詞 Al 울수 있플 것 이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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